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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리 만 
1 . 1 . 시작하는 말 
학자들 사이에서 중국 불교는 『標嚴經』과 『圓覺經』을 중심으로, 한국불 
교는 『華嚴經』을 중심으로, 일본불교는 『法華經」을 중심으로 신앙이 형성 
되고, 사상적 토대를 이루었다고 이야기 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사정 
은 차치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선라때부터 많은 화염학자가 배출되고 화 
엄사상을 근본으로 한 많은 사찰이 건립 되였으며 , 화엄사상이 신라가 삼 
국을 통일하는데 사상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쳐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찬란한 민족사가 화엄사상을 무시하고 해명이 가능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볼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우리나라 
에서 가장많이 보급되고 신앙 되어왔던 화엄사상이 현재 과연 제대로 자 
리매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냉정히 성찰해야 할 시점에 서있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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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法華經』을 중심으로 토대를 쌓아온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 
의 학자들에 의해서 화염학과 관련된 저서가 훨씬 많이 나오고있고, 연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점은 他山之石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근대이후 현재까지 일본에서 연구 되어진 화엄학 
연구 성과물을 연구주제에 따라 항목별로 정라하여, 국내에서 화염학 연 
지향 하고있는 젊은 후학들에게 소개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이 
토대로 새로운 화염학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화 
염학에 대해 생소한 사람에게는 여 글이 화염학에로 초대해주는 안내서가 
돼여, 화엄학이1 엽문하는 제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관계 자료들을 수집했으며, 수집된 자료를 다시 주제별로 
하고, 이 주제를 중심으로 상세히 연구상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 
선 먼저, 구체적인 연구상황 설명에 들어가가 전에 일본 화엄교학사를 간 
략히 소개해본다. 
1. 2. 일본 화엄학 연구사 略說
1 .2 ‘ 1 . 중세부터 明治시대 이전까지 
일본에 華嚴敎學을 최초로 전한 인물은 居나라 ↑曾 道溶으로써 , 天平8년 
(736) 7월에 전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 인 화엄교학의 전파는 奈良시대에 
法相宗의 f曾 良용(689∼773) 이 신라의 화염학승 審神(?∼742)을 金鐘좋 
에 초빙하여 강사로 모시고 강연회를 한데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1). 
1) 新羅f曾 審햄에 대한 기록은 藏용시대의 화엄종 승려인 癡然이 지은 『三國佛찮傳統緣 
起」의 r華嚴宗高德記」에 「新羅學生大安좋審IT洋」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良휴은 法相
宗에 속하며, 東大좋大佛을조성한중심 인물이다 그에 의해서 東大충에 화엄학당이 
개설되고, 화엄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이들에대한 참고문헌을 
소개한다 
• 짧顧昭俊成j賴良德 編 「華嚴宗」 『日本佛敎宗派蘇典』所收, pp.32-39, 
新A物往來社, 昭和63
· 행池春峰 「南都佛敎史σ)昭究』上, 東大놓篇, 法藏館, 昭和55. pp.386 431 
’ 井上光貞 著 『古代 日本佛敎σ)展開」, 吉Jil 弘文館, 昭和 50. 
· 平I웹定海 「新羅審파σ)敎學i::-::i1;•τ 」 『印度學佛敎學댐주究』20-2 ‘ 昭和47.
화엄학 연구 자료집 593 
審神은 당나라에 유학하여 華嚴敎學을 大成한 賢首法藏(643∼ 712) 門下에 
서 화엄교학을 배웠고, 그의 화염교학을 계승 하였으리라 여겨진다 법장 
의 화엄교학을 계승한 審파의 화엄학 강셜은 天平12년 (736)부터 약 5년 
에 결처서 베풀어 졌다고 전해오고 있으며21' 현재는 전해오고 있지 않지 
만 『華嚴起信觀行法門』 1卷을 述했다는 기록이 『諸宗章統錄』에 보이는 
데, 이는 그의 화염학에 대한 학식을 조금이나마 짐작 해볼 수 있게하는 
좋은 자료가 되고있다. 이후 東大좋를 중심으로 良휴과 그의 제자 慧링11 
(?∼ 777) 에 의하여 화엄교학이 계속 강설되고 전파되었으나, 규모면에서 
다른 종파보다 크지 않았다. 중셰 일본에서 본격적인 화엄교학의 연구는 
購용時代에 明慧上A 高용의 高山좋派와 東大놓派의 l疑然에 의하여 시작 
된다. 이 시기가 일본 화염교학 부흥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있다. 
高山좋의 明惠、上A 高휴(1173 ∼ 1232)은 法藏의 화염교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法藏과 동시대에 화엄사상을 연구한 李通玄(635 ∼ 730)의 화염사상 
의 채택하였다. 또, 선종(臨濟宗)의 榮西(1141 ∼ 1215)로부터 }彈思想、을 받 
아들이고, 당시 유행하던 밀교사상을 적극적으로 취하여 佛光觀을 실천하 
였고, 선사상과 화엄사상의 융화를 꾀하는등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화염사 
상을선양하였다. 
또, 鍵용時代의 대표적인 화엄학자 癡然(1240∼ 1321)은 東大춤에서 法
藏과 燈觀으로 이어지는 정통 화엄교학의 학풍을 이어받아 화엄교학을 크 
게 일으켰다‘ 癡然은 화염교학 이외에도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이중 당 
시에 활동이 활발했던 종파의 교의를 기록한 『八宗鋼要』와 『三國佛法傳統
緣起』, 『律宗鋼要』등은 『日本佛敎全書』에 수록되어 있다‘ 
江戶時代에 鳳價(1657 ∼ 1738)은 癡然이래 전해오던 화엄교학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켰는데, 특히, 港觀以來의 화염교학의 전통을 비판하고, 法藏
의 입장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또, 普寂(1707 ∼ 1781)은 鳳澤의 학 
설을 받아들이면서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敎判論, 즉, 同別二敎論을 주장 
하였다 
2) 結城令聞 「華嚴章統σ) 日本傳來σ〕諸說장評L,審IT洋↓;關-90 日本傳承σ)根據ε審j洋來日 i= 
-:JI;>τσ)私見」 『南都佛敎』40, 1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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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 ‘ 明治이후 개화기의 화엄학 연구 
明治이후 근대화와 개화의 바람이 불교계에도 찾아들기 시작하였다. 서 
양적 학문 연구 방법론을, 전근대적 이었던 불교학 연구 방법에 도업하면 
서, 기존의 종파위주의 연구에 한정되었던 연구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불교학 연구방법이 모색되였으며 이를 계기로 새로운 화엄학자들 
이 배출되기 시작하고, 화엄학 연구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신시대에 맞는 새로운 화염학 연구의 발판을 구축 하는데에는, 大용學 
派의 高용學察(8本 京都 所在. 大용大學의 전신)출신의 華嚴學者들의 역할 
이 컸으며, 華嚴學察 학장이었던 -運院 秀存師(天命8年{1788) ∼萬延元年
{1860))가 그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運院 秀存師의 성씨는 小島이며, 
어려서부터 漢學을 배웠고, 京都에 있는 高용學察에 엽학하여 『健舍論』
『좌鋼0論」 天台敎義, 華嚴思想, 三論學등 불교 모든 학파의 학문을 섭렵 
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화염학에 가장 능통했다고 전해오고 있다 나중에 
는 高용學察의 책임자가 되어 『華嚴學답歸』, 『五敎章』, 『探玄記』등 화엄 
교학을 강의 하였고, 그외에도 많은 經典과 語錄을 강의 했다- 이 강의를 
계기로하여 젊고 유능한 화엄학자들이 배출되기 시작 하였으며 1 -→運院
화엄학당 출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臨삽橋讓, 場次7榮, 龜川敎{言, 河野
法雲등을 들수있다. -運院의 『華嚴學講論』六卷이 明治32年 吉삼覺壽에 
의해 교정 ·출판되였고, 『探玄記 講義』는 昭和 3년 松原꿨讓에 의하여 교 
정·출판 되었다. 明治, 大正시대의 대부분의 華嚴學者는 秀存師로부터 직 
접 내지 간접적으로 교시를 받았거나 그곳 출신들로써 그의 영향을 받았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2.3. 근·현대의 화엄학 연구와 화엄학 자료집 
근·현대 일본의 화엄학 연구는 자료집 발간에서 그 특정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자료집을토대로화염학 연구상황을 쉽게 파악할수있다. 특 
히, 근대 화염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場次T榮박사에 의하여 明治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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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嚴典籍ε其σ)流行」이 六條學報98·99호(明治42·43년 발행)에 발표 되 
면서 부터이다31.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화엄경이 중국에 전래된 경위와 
최초로 60卷本 『華嚴經』이 東쯤의 佛敵없F강羅(覺賢Buddhabhadra 359 ∼ 
429) 에 의하여 서기 418∼420년(東팝,義熙14∼元熙2 혹은 永初2) 에 『大方
廣佛華嚴經(34品)』으로 역출되어 유통 되어진 과정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 
는데 그치고 있지만, 이 논문이 뒤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볼때 매우 중요 
하다고할수있다. 
이어서 場次了榮박사는 「華嚴經流行σ)今숍」을 六條學報103호(明治43) 
에 발표하였는데, 이 논문의 특정은 華嚴宗이 馬嗚, 龍樹, 世親보살로 이 
어지는 인도 대승불교의 주역들에 의해서 전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있으며, 중국에서의 전승과정에 대해서는 화엄初祖 社}I頂으로부터 智f嚴,
法藏, 燈觀, 宗密에 이르기 까지 종래의 傳統說을 그대로 계송하여 설명 
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 할 만한것은 화엄학의 변천사를 騙譯시대, 註
釋시대, 大成시대, 實錢시대, l彈化시대, 復活시대등 여섯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대별로 특정을 설명하고있는 점이다. 특히, 일본 화엄종의 유래와 
전승 과정을 奈良시대부터 明治시대까지의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서술 
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또한 일본에서 화엄종이 번창 하였던 시기로서 
復活시대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河野雲集박사는 「華嚴敎學昭究σ)回顧」를 支那佛敎史學 第5卷, 第l號
(昭和16) 에 발표하였는데, 明治이후 昭和10년대 까지의 華嚴學 연구동향 
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회고록은 당시에 화염학의 연구동향과 
방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한 내용 소개와 함께 당시 화염학자 
들의 활동상을 간략히 소개 하고 있다. 
본격적인 화염학 연구자료집의 시작은 輝田않雄박사의 『華嚴關係文敵
目錄』(龍용大佛敎會, 「佛敎學昭究」 第16·17合혐號, 昭和34) 이다. 이 자료를 
보충하여 「華嚴學典籍及σ、昭究文}歡」이라는 제목으로 『華嚴思想、』(않藏館, 
昭和35) 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들 자료집은 화엄사상과 관련하여 당시 
까지 이루어진 연구성과, 연구서적, 논문을 총망라하여 그때까지의 연구 
3) 六條學報는 옛 명칭이며, 현재 『龍씁大學論集』으로 새롭게 개칭되어 발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이들 논문이 수록 되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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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을 정리한 종합적인 화엄사상 연구자료집 이라고 할 수있다‘ 최근에 
는 위의 자료들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새로운 자료를 보충 종합한 『華嚴
學昭究資料集成』 (大藏出版1983) 을 내 놓았다 이 자료집은 단순한 자료 
집으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화염학 연구자를 위한 안내서 및 개론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 
집이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해외(한국,대만,중국,미국,유럽제국) 화염학 
연구동향도 간략허 소개 하고있다. 
위에 소개한 자료집들을 통하여 일본에서 화엄학의 연구성과와 연구동 
향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위의 자료집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최근 
에는 화염학의 연구영역이 넓고, 연구 주제가 전문화 되면서도 한편으로 
는 다른 사상과의 교류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는 인접 학문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화엄사상의 응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 하고 
있는것이다-
2. 언어·문헌한적 연구 
2. 1. 화엄경과 日譯
2. 1. 1. 화엄경의 종류 
『華嚴經』 大本은 『般若經』 계통의 사상으로부터 발전한 대승교리와 
鐘行의 階位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因行果德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열하 
고 질서화 한 「華嚴폼羅道」로써 체계가 이루어졌다. 이 경은 짧飛譯時期와 
特性에 따라 다음의 네종류가 있다 
@ 『大方光佛華嚴經』 (舊譯) 大正藏 제9권에 수록, 면續藏經7, 3-5. 
東품의 佛默歐P강羅(覺賢Buddhabhadra359 ∼429) 에 의하여 서기 418 
∼ 420년 (東품 義熙14 元熙2) 혹은 永初 2년에 역출된 『大方廣佛華嚴經』
34品, 六十卷本을 말한다. 이 경을 略稱하여 『六十卷華嚴』 또는 『六十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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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이라고 부른다 
@ 『大方廣佛華嚴*£ (新譯) ; 大正藏 제 10권에 수록 러續藏經7, 6-9. 
實又難院(Sik:;;ananda652 ∼ 710) 에 의하여 서기 665-699년 (居.證
聖元年-聖歷2년)에 역출된 『大方廣佛華嚴經』 39品, 八十卷本을 말한다 이 
경을 略稱하여 『八十卷華嚴』 또는 『八十卷本』이라고 부른다. 
@ r大方廣佛華嚴經』 (「入不思議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40卷) • 大正
藏 제 10권 661, 러續藏經7, 10 8, 1.) 
똘의 般若(PrajfJ.a, 智慧로도 번역함, 生沒年代未詳)에 의하여 서기 795 ∼ 
798년(居 貞元11 14) 에 번역된 『大方廣佛華嚴經』 l 品, 四十卷을 말한다­
이 경을 略稱하여 『四十卷華嚴』 또는 『四十卷本」, F貞元經』 이라고 한다 
이 經은 「入不可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다시말하면 「入法界品」만으로 
야루어졌다 
@ 『佛華嚴이라 이름지어진 大方廣*표.티베트의 지나미트라(Jinamitra) 
等에 의하여 서기 9세기 말경에 번역된 (Sans rgyas phal po che shes 
bya-ba sin-tu rgyas-pa chen-poJ::ii mdo 「佛華嚴이 라고 이름지 어진 大方廣
찜」), 45 品, l卷으로 구성된다. 이 경을 약칭하여 『藏譯華嚴』이라고 부른 
다 이 經은 「쫓莊嚴品」 (大本華嚴經의「入法界品」에 해당함) 이 크게 보강되 
었다. 
이외에도 별행본으후 범어 원문이 현존 하고있는 딱地*또 (Dasabhumisvaro 
nama Mahayana S디tra)과 「入法界品」 ( Ganc;la vyuha Sutra) 이 있다. 이 두 
品은 화염사상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아니라 대승사상 형성 
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2.1.2. 일본어 번역 
·衛購영n應 織譯· 60卷本 『華嚴經』 國譯大藏經·經部5 7, 上·中·下 3冊, 第­
書房,昭和49
賢首法藏이 화엄교학을 대성하는데 사용하였먼 기본 성전인 품譯, 즉, 
60卷本 『華嚴經』의 일본어 번역판이다. 이 책은 大正6년에 번역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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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현대 日本語가 아닌 가키구다시(直譯)로 되어있다. 이 책의 첫머리 
에 解題가 붙어 있으므로 화염경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衛觀n應 織뚫; 80卷本 『華嚴紙, 國듬뽑-切經·印度擺述部·華嚴部1-4(4冊), 
大東出版社, (초판)昭和4, (최근판)昭和63 
60卷本『華嚴經』을 번역한 역자가 80卷本도 번역한 것이다. 80卷本
『화엄경」은 居士로써 화엄경을 연구한 李通玄 長者와 李 長者의 영향을 
받은 港觀, 宗密의 華嚴敎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2.1.3. 화업경 역경에 관한 연구 
• 臨용據讓 「華嚴經兩譯ε 賢}京二祖σ〕敎義」 『六條學報』56·61·67, 明治39·40
• 때顧智違 「華嚴部經典η傳譯」 『률宗學報』4, 昭和3
-本多 日生 「華嚴,重譯經σ)對象」 『大藏經要義』권9에 所收
• 香月乘光 「舊華嚴經傳譯考」 『佛敎文化댐주究』 1輯, 京都, 法藏觀, 昭和19
·村田常夫 「十地經傳譯小編」 『大µ倚學報』 100, 昭和28
• 江部碼村 『國語 全譯華嚴經』 上·下卷 解說, 大표9 
2.2. 화엄경의 쯤本연구 
『華嚴經』의 뿜本은 완전한 형태로써의 범본은 현존하고 있지 않고, 별 
행본으후 알려진 「十地品」 (Dafabhumika-sutra)과 r入法界品」 (GaDdavy。ha­
sutra)만이 현존하고 있다.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률田由美의 「華嚴經쯤 
本i::-:"JV'τ」 (佛敎學昭究16· l 7合佛號, 昭和34)와 山田龍城박사의 『쨌語佛 
典σ)諸文1歡』 -大乘佛敎成立史序說資料篇-14 중 「華嚴*隱흉」 (pp ‘ 90-92. 
平樂춤書店 1959) 에 소개된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되고있다. 본 논문에서는 
십지품4)과 입법계품의 범본자료에 대하여 연구되어진 연구서나 자료집을 
4) 「십지품」과 『십지경』의 명칭에 대하여 
r十地品」이라고 할때는 『華嚴經(60권본, 80권본)』 본문의 「품」의 명칭으로 쓰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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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한다-
2.2.1. 十地品의 ~本
「十地品」에 관해서는 프랑스인 학자 J·Rahder가 런던, 캠브라지, 캘 
커타, 카투만두, 파리등에 남아있는 5종류의 사본들을 비교 정리하여 長
行부분을 출판한 것이 본격적인 범본 섭지경에 대한 연구의 嘴失라고 할 
수 있다51 뒤이어 계속해서 J·Rahder는 범어(산스크리트), 서장어(티벤 
어), 몽고어, 한문 등으로 된 어휘집을 내 놓았다6). 
「十地品」의 偏文에 대해서는 J.Rahder와 須佑품龍박사가 공동으로 
Ea- stern Buddhist誌에 발표 하였는데71 이 偏文은 東京大學 도서관 
과 京都大學 도서관에 소장 되어있는 사본을 참고로 하였다‘ 또, 近購隆
훈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장행(長行)과 게문(偏文)을 합하여 데바나 
가리(뿜語頂文) -字體로 정리하여 간행 하였다81 
2.2 ‘2 十地品의 일본어 번역본 
·龍山章률 譯註 『#文和譯·十地經』 破盡聞 昭和13
이며, 경의 본문에 속한다고 생각 할 경우에는 「십지품」이라고 하며, r화엄경』이 완전 
한 형태로 편집되기 이전에 별도로 유행했던 경우에는 『십지경』 이라고 한다. 그러나, 
범본 『십지경」은 아직 『화엄경』이 완전한 형태로써 편집되기 이전에 별행본으로 유통 
되었던 시기의 명칭으로써 f화엄경』이 편집되면서 「십지품」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둘은 다르지 않다 다만, 연구자에 따라서 독립된 경으로 보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 
해주기 바란다 
5) Dasab디mika s디tra et Boddhisattvabami -Chapitre Vihara et Bhami, 
publies avec une Introduction et des Note, (Prose Portion) par J 
Rahder. (Societe Belge d'Etudes Orientales) Lou vain 1926. 
* 第7地에대한 범문은 J·Rahder에 의하여 별도로 京都에서 출핀되었다 
J· Rahder:Dasab디mika-sutram, Seventh Stage, sanskrit text, including 
Translation of Vasubandhu' s Commentary (Acta Orientalia. Vol.No. I 
(1931 ∼ 1932) 
6) Grossary of the Sanskrit.Tibetan.Mongolian.and Chinese Versions of 
the Dasabh디mika s。tra. (Buddhica.ser.2. tom ‘ 1) Paris 1928. 
7) The Gathas of the Dasb디mika S [ itra. ed. by J·Rahder and Sinryu Susa. 
The Eastern Buddhist: vol.No.4 vol.VI. Nol (1931-1932). 京都
8) Dasabhumrsvaro nama Mahayanas [1tram ; re、rised and edited by Ry[1ko
Kondo(控文大方廣佛華嚴經十地品)Tokyo, 中山書房1936 ‘ 再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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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文和譯 『十地經』은 J·Rahder의 사본을 저본으로 하였으며 , 여기 에 
는 한문본, 일본어 번역본, 범본, 서장어본의 색인도 실려있다 . 
• Jlli賴光)I頂 縣譯 『大乘道σ)實現』 富山房, 昭和17 ‘
『大乘道σ)實現』은 近購隆見가 역주한 연구서 『쯤文十t也經』(中山書房, 再
刊,昭和37)를 중심으로 r섭지품」 원문이 모두 번역 되었다. 
·nt故典俊 織譯 『十地經』, 中央公論社, 昭和49
『十繼표은 近購F쫓몽가 역주한 『想文十繼표을 底本으;로 하고, J·Rahder 
의 사본과 티벤어譯을 참고 하였다. 
〈연구논문〉 
• 龍山章휠 r新控文十地經|;就μτ』 『佛敎昭究』 1-2. pp.120 124. 昭和12.
- 萱昌顯敬 「씀文十地經σ)和·漢譯對照攻-特|ζ發心ε願心εσ)關係창中心ε Lτ 
←」 『塵兒島大學文理學部紀要』 2. 昭和28 ‘
• 伊購瑞歡 「十地經諸本及U”十地思想、l;關τ&近時σ)昭究成果, 깐 Lτ%뮤究課題 
σ)所在l:."":)1; 、τ-十地θ)構成內容σ)基本的特質 」 『三藏集』 4, 東京, 大東
出版社 SB和 53 
- 武둠尙캠 r十地經#文及v;漢藏譯互照表져iι 」 『佛敎昭究』 16· l 7合佛號, 昭和
34 
2.2.3. 入法界品의 
「入法界品」의 씀本은 당시 몇몇 학자들에 의해 일본에 유입된 控文 사 
본을 束芳理박사가 비교·교정하여 인쇄를 못한채 프린트본으로 유통시켰 
다가, 뒤 에 옮木大抽와 공동으로 The Gaodavyuha Sutra(ed. by D-T· 
Suzuki and H-Idzumi, 4 vols. kyoto, 1934∼ 1936) 를 출판했다. 1949 
년에는 lE誤表를 첨부한 寫률本이 출판 되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언 범 
본 「入法界品」 연구가 시작되었다. 
「入法界品」의 특정은 최후 부분이 「普賢行願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쯤本 이름이 「普賢行願講 BhadracarI praoidhanaraj a」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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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며, 여기에 대하여 i度邊海旭기- 여러 사핀을 대조·교정하여 출판한 
BhadracarI,eine Probe buddhistisch-religiOser Lyrik. 
untersucht und herausgegeben, Leipzig (1912)가 있다. 
2.2.4. 입빙계품의 일본어 번역본 
• 岩本格 織譯 『華嚴經〈入法界品〉妙』 행賣新聞社, 昭和51
- 握山雄-→ 藍修, 퓨治ag義,律田옳→, 田村智淳, 桂昭隆
華嚴經入法界品 『용 (: ”/\、σ)遍歷』上下, 中央公論社, 1994 
i度邊海旭의 위 책은 Gaoc;lavyuha Sutra(入法界品) 原典으로부터 직 
접 번역한 것으로, 번역에 사용한 범본은 P·L Vaidya 校訂본을 저 
로 하였다9). 「入法界品」 全文이 일본어료 처음 완역된 것으로, 특히 , 범어 
원본을 직접 번역한 것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라겠다 
〈연구논문〉 
• 횡芳理 r~本普賢行願듭贊σ)昭究」, 『無盡燈』 14 2, 明治42
• 폈芳£붉 校訂,輪譯r:y쪼本 普賢行願릅贊」 『佛敎죄뮤究9 2,, 昭和3 大용學報10←2 
昭和4101
• 足利淳 「普賢폼魔行願讀θ)쯤本」 , 京都大學文學部五十周年記念論集 所收. BB 
和31.
이 논문은 慧雲尊者본을 저본으로 하고, 京都大學 씀語씀文學댐주究室에 
所藏 되어있는 3本을 상세히 대조·교정하여 출판하였다. 
• 長삼圖-也 「Vaidya本 Gaoc.lavyuha ↓;?μτ」 『印度學佛敎學昭究』 13-1. 
昭和40
「 Gaoc.lavy디ha씀藏漢對照解讀上諸問題」 『印度學佛敎學빠究』 11 l, BB 
9) P.L Vaidya본 Gal)<;lavyQhaSutra. Buddhist sanskrit Text. No.5 Darbhanga, 
1960을 底本으로, 앞에 소개한 옮木大샘박사果芳項박사 교정본및 티멤어로 번역된 「『東北
目錄』44 (影印, 北京版761)」을 참고하여 번역되였다 
10) 「普賢行願讀」은 『華嚴經』(四十卷本)의 최후 부분에 해당하며, n文 Gal)<;lavy〔iha의 
가장 뒷부분에 첨부되어 있으며 , 독립되어 유통되고 있던 것을 果芳環박사가 개괄적 
언 설명과 함께 원문에 기존의 모든 번역본을 비교대조하여 발표한 역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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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038 
「控藏漢σ)諸本對照 i:: J: 0 GaJJc;lavyuhaσ)解讀」 『東方學』 33, 昭和42
「普譯·華嚴經入法界品σ)本文σ)轉換i::--::; ι 、 τ-第52善知識·網軟홈鐘η條 
i::關 Lτ」, 『東方學』 37, 昭和44.
• 月輪賢隆 r普賢行願讀σ)註統(龍樹,世親,陣那,폈賢Hζ就Pτ」 
『東洋學論護』所收,京都, 平樂좋書店, 昭和27
『佛典σ)批判的昭究』所收, 京都, 百華행, 昭和46
2.3. 기타 언어학 문헌학적 연구 
씀本이외에 Turoko文 (回關文) '11) 西藏語, 티벤어본 등 다른 언어로된 
『화염경』에 관한 연구가 다수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연구서나 논문만 
을소개한다. 
• 쩌田亨 「 F 시/그文華嚴經斷簡」, 
『中央亞世亞σ)文化』 岩波-講座『東洋思想、』』所收, 岩波書店, 昭和9-11
『石팍先生還歷記念論文集』, 關西大學東西學術昭究所刊行, Bel和33
- 木內武男 「華嚴좋石刻華嚴經i::-""Jlr"τ 」 『 :: 그←;;7 }_,., 」 136, 昭和37
• 石演純太郞 「回關文普賢行願品殘卷」 12) 『쩌田亨博士領壽記念東洋史請農』 
pp.63 73. 東洋史昭究會刊行, 昭和25
·井/口泰淳 「「'77ν語普賢行願讀考」 l, 『佛敎學댐주究』 16· 17 合供號, 昭和
34. 「普賢行願讀考」 2, 龍용大學昭究論集 420, 昭和57
• 日 野泰道 「智嚴l;傳/\건&大慧恩、좋華嚴控本考」 , 山口博士還歷記念 『印度學
佛敎學論盡』 , 法藏館, 昭和30
日野泰道의 위 논문에서는 智嚴의 『孔目章』에 언급된 「화염경범본」이 
11) 回關은 Turkistan 지방에 살았던 Turoko系 민족을 말함 중국 역사중 南北朝시대 
부터 童關등의 이름이 전해져 오고있다 9세기 중반경에 나라가 멸망하여 민족이 사 
분오열되었으며, 현재는 新睡省 r/ 1 '}";ι自治區에 많이 살고 있다 
12) 石演純太郞의 「回關文普賢行願品殘卷」은1 저자가 발표한 『回關文觀좁經』 부록 제3에 
실려있는 불교경전을 『華嚴經』 四十卷本과 대조하고, 이 부분이 「普賢行願品」에 속 
한다는 사실을 업증해 보였다 또 저자는 이 번역본이 漢文本으로부터 거듭 번역된 
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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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十卷本 『華嚴經』의 원형으로써, 티벤트아로 번역된 경의 제목과 상응하 
고 있음을 상세하 밝히고 있다i 
• 日野泰道 「西藏譯華嚴經第11 品」 『印度學佛敎學鼎究』3 l, 昭和29
B 野泰道는위 논문에서, 品의 명칭이 「如來華嚴品」이라고되어 있는데 
주목하고, 이 한 品속에 『화엄경』 사상이 다 요약되어 였으며, 「盧舍那
品」이 다른 형태로 전개 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 玉城康四郞 「世間i爭眼品£ Y) 十回向品」 『大乘佛敎』所收, 짧摩書房, 昭和40
玉城康四郞박사의 위 논문은 「世間浮眼品」부터 「十回向品」까지를 控本
으로부터 일본어로 번역하였다 
• 高µ짧直道 織譯 「如來藏系經典」 中央公論社, 昭和50
如來藏思想、 연구가언 高µ倚直道박사의 「如來藏系經典」은 北京版 「西藏
大藏經」즉, 티범어로 번역된 如來藏系 경전들과 #本어1 남아있는 斷片들 
을 한역본과 대조 하기도하고,참조 하기도 하면서 번역한 것이다. 如來藏
系經典으로 분류하여 번역한 경전은 얘口來藏經』, 『不增不減經』, 『勝뚫 
經』 , 『華嚴經如來↑生起品』 , 『智光明莊嚴經』등이다. 
3. 『화엉경』어1 관헌 연구 
3.1. 『華嚴經』으| 성립에 대한 연구 
3. 1. 1. 『華嚴經』으l 성립 연구 
『華嚴經』의 성럽에 관한 연구의 출발은 「十地思想、」의 형성, 발전과정 
및 『十地經』의 성럽과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고, 또, 십지사상을 중심으 
로하여 연구가 시작되었다 다음의 久野芳隆박사의 연구 논문들은, 「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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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성럽은 50∼ 150년경으로, 「업볍계품」의 성립은 163년 이후로 大
本 『화엄경』의 성립은 350년경에 중앙 아시아 지방에서 성립된 것으로 
추정 하고있다 
• 久野芳隆 『華嚴經σ)成立問題(特l;入뚫界品↓;就pτ)」 『宗敎댐주究」 新7-2, 昭
和5 『聖典史方法論σ)--斷片, 華嚴經σ)成立|ζ關「){:, 論爭』 r宗敎껴퓨究』 新
10 4, Bel和8
• 近顧隆몽 『大華嚴σ)成立年代』 『宗敎昭究』 10 2 (昭和8)
近購隆훈박사는 위의 久野芳隆박사의 설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 『華嚴
經』의 성럽시기를 용수보살(150-250년)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中村元박사의 「華嚴經σ)成立史的意義」(『華嚴思想』, 法藏館 (昭和35)) 에 
서는 『華嚴經』의 성립을 서기 1-2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성립 장 
소는 중앙아시아일 것이라 하였다. 
木村淸孝교수의 『初期中國華嚴思想史σ)昭究』, 春1k『止(Bel和52) 에서는 
당시 「화염경」이 수차에 걸쳐 수정, 증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 그 예로써 佛默政防羅(Buddhabhadra359←429)가 번역한 60卷本
『華嚴經』과 이를 日照三藏등이 교정한 『華嚴經』(훔1-t初期)의 내용이 實又
難防(Sik~ananda652∼ 710) 에 의하여 서기 665-699년(훔‘證聖元年∼聖層 
2년)에 역출된 『大方廣佛華嚴經』 39品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점을 
지적하고 있다 
어떻든, 『華嚴經』의 편찬은 중앙 아시아지방 (아마도 코탄국(Kho tan 
Oasis千關國)에서 서기 3세기경에서 4세기경에 걸처 편잔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同意하고 있다 코탄국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와 함께 화염경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있다. 
• 놓本觸雅 譯 「予I꿇} ε 華嚴經ε σ)關係」 『予關國佛敎史σ)昭究』 , 京都, T子屋書
店, 大표10 東京, 國書刊行會, 昭和49
• 望月信亨 「西域地方 l二칩 rt ti經典σ)編驚」 『佛敎經典成立史論』 pp.44∼ 54 法
藏館, 昭和21
좋本觸雅박사와 望月信亨박사의 연구서는 대부분의 대승경전들이 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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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편찬되거나 구상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華嚴經』 성럽 에 관한 주요 연구논문〉 
• 久野芳隆 「흉鐘十地思想、σ)起源, 展開, 及(}'內容」 『大lE大學學報』6-7
(M(JlR雲來博士還歷記念祝뿔論文集) ' 1930 
• 水野弘元 「홈鐘十地說lζ展開°'")\.'> τ 」 『 J:'.P度學佛敎學服究』 1-2, 1953 
「十地說σ)展開」 宮本正尊篇 『大乘佛敎σ)成立史的昭究」 1954 
-大西龍峰 「華嚴經σ)成立流傳피關「)0古傳說-上中下三本說l:.'.:""JPτ-」
『印度學佛敎學冊究』33-2, 昭和60
• 山田龍城 『大乘佛敎成立論序說』 pp.229∼ 313 ‘ 平樂춤書店. 1959 
• 宇井伯壽 「經典σ)成立ε其σ)傳統」 『佛敎布敎大系』第2卷,
佛敎文書傳道協會? 昭和26
• 石井敎道 r大部華嚴編葉σ)構想、l二就τ」 『東洋學論驚』 京都, 平樂좋書店 昭
和27
• 平)II꿇 「地思想σ)發達ε三乘共通σ〕十地」 『印度戰뼈敎學昭究』 第] 3 2, 1965 
r地思想、σ)發達ε三乘共通σ)十地」는 地思想、을 보살의 階位나 홈鐘 수행 
의 단겨1와 관련지을 뿐만 아니라, 地에 관한 사상의 전통을 阿뽑達摩까지 
소급해 올라가서 찾아 내려고 한 점에 그 특정이 있다-
3.1.2. 『大훔』와 十地思想、
성립사에 관한 새로운 연구는 대승불교 성럽과 관련하여 연구하는 경향 
인데, 특히, 大事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선구자는 住住木月推의 「華嚴
經第3部σ)模型及U、其σ)素材l;關「]0鼎究」 였다.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한 연구 논문들에 의하여 규명된 성과는, 
a. 「十地品」과 「入法界品」은 대본 화엄경이 성립되기 이전에 이미 각 
각 독립된 경전으로써 유통되고 있였으며, 
b ‘ F十地經』에서 설하고 있는 r홉陣十地」는 그 용어와 사상이 『本生
談』,『般若經』, 『大事』등 초기 대승경전에서 이미 常用되고 있었으며, 
c. 十地思想、은 대승 불교운동이 전개 되어 가는 과정에서 점점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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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되어 사상면에서 대승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는 점등 
크게 세가지라고 할 수 있다‘ 
〈『大事』와 十地思想에 대한 연구논문〉 
• 高原信- 「7r,-rj’7 久、y『大事』 l;침 ito十地σ)構成<7)-考察」 『印度學佛敎
學E퓨究』 第 3 2, 1955 
• 購村隆淳 「『?/\ 「!" /':Z ''/』 σ)十地」 『印度學佛敎學昭究』 第19 2, 1971 
• 검E救典俊 「十地思想、σ)成立ε展開」 『講座大乘佛範3, 華嚴思想、 pp.80∼ 120, 
春秋社‘ 昭和58
「十地思想、σ)成立 ε展開」는 「本生十地」 , r般若十地」 , 「本業十地」 , 「華嚴
十地」등에 대하여 연구하였을 뿐만아니라, 『폼鐘쩔珞本業經』고} 『十↑主斷
決經」등에 나타난 十地思想까지도 서야에 넣고 연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화염경이 편찬된 시기와 장소에 대한 당시의 연구는 가히 획기적 
이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의 통설에 의하면 화엄경을 龍樹보 
살에 의하여 龍宮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전설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龍宮
의 의미와 소재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하던 시대로서 전근대적인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였기 때문이다. 
당시에 용궁을 소재로 한 연구로는 大宮破열의 『龍ε龍宮 ε及u、華嚴
經』 , 長i웹義秀의 『華嚴聖典σ)超處 龍宮|;就τ』 , 顆購唯信의 『龍樹σ)華嚴
*돼용來|ζ就τ』, 河野法雲의 『華嚴發達史』의 내용속에 「華嚴經|二關牛&疑
問」등의 연구논문이 있다131 ‘ 
이러한 전근대적인 연구 상황하에서 탈피하는데 큰 역할을 한 화염경의 
성립사적 연구는 매우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시적 연구태 
도로 부터 코페루니쿠스적 전환과 함께 근·현대 일본 화엄학 연구를 가속 
화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3) 당시에 전설적으로 유행하고 있었던 華휩용經 龍宮 傳來說어1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成典을 성립사적으후 연구하면서 부정되였다 그러므로 현재 용궁 전래셜 
은 信찌만으로는 가치를 인정하지만, 학문적인 연구의 가치를 갖지 않으므로 연구 성 
과물을 소개는 하지만 출전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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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華嚴經』類에 관한 연구 
『華嚴經」類는 單行本의 형태로써 『華嚴經』의 각각의 品에 대응하지만, 
아직 『華嚴經』이 편찬되기 이전에 유통 되었던 단행본들 이다- 이들 단행 
본들은 대본 『華嚴經』이 편찬될 때에 각각의 品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들 
에 관한 연구는 『華嚴經』의 성립및 사상형성 과정을 규명하는데 좋은 연 
구자료가 되고 있으나, 「十地經」, 「入法界品」을 제외한 대부분의 別行本
들이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되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많은 관섬을 要한다 
다음은 『화염경』류와 대응하는 대본 『華嚴經』의 품을 간단히 살펴본 
다. 
a‘『햄沙經」 ‘名號品,光明覺品(後漢 支隻迎識譯)
b. 『홈陣本業經』 ;名號品,光明覺品, i爭行品,十住品等( 吳,支講譯)
c. 『홉鐘十住經」 十住品(東품 福多寶譯)
d. 『十住斷結經』 ;十住品(後奏,쓴念佛譯) 
e. 『十住經』;十地品(後奏 鴻摩羅什,佛院耶舍譯)
f. 『漸備←切智德經~ ;十地品(西품, 쓸法護譯) 
g. 『等目흉鐘經』 十定品(西쯤쓴法護譯), 
h. F如來興顯經』 .,I生起品(西품,쓴法護譯) , 
i. 『度世品經」;離世間品(西쯤,쓴法護譯), 
j, 『如來性起微密藏經』 ;名號品,性起品 (西륨,不明) , 
k‘『摩羅얘R經』 入法界品(鍵,安法賢譯)에 각각 대응한다. 
중국에서 별행본에 대한 연구는 慣衛의 『十地經」 註釋(서기 400년경)이 
있다고 『高增傳』에 전하고 있을뿐141 이외에 별행본들의 연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전해오지 않고 있다. 「華嚴經傳記」 에 의하면, 5세기초에 
龜찮國출신 삼장볍사 鴻摩羅什(Kumarajiva.433-412) 이 長安에 들어와 
14) 「高增傳」五, 大正藏50.356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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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F강耶舍(Buddhayasas,生沒年代未詳 )와 공동으로 『十地經』 4권을 역출 
하고, 初地에 대한 解說書인 『十住멸婆沙論』 16卷을 佛防耶舍가 口論하 
고 鴻摩羅什이 변역 하였으며 , 『十住論』 10卷을 譯出 했다고 전하고 있 
다15) 이 자료에 의하띤 鴻摩羅什 문하의 道顧은 『十地經람L』를 지였다고 
전하기도한다 
〈『華嚴經』類에 관한연구〉 
• 境野黃洋 r華嚴宗」 『支那佛敎史講話』 下卷419-447項, 東京, 共立社, 昭和4
境野黃洋박사의 「華嚴宗」은 60卷本 『華嚴經』의 「名號品」 , 「光明開品」
에 해당하는 『究쫓經』 (後漢의 支書생E휩뚫 譯)과 반야겨l 경전언 『道行般若經』
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또, 大本 『華嚴經』의 성립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의 別行本이 참고가 된다고 하고 있다 
a. 『폼鐘本業經』(吳,支讓譯) : 60권 화염경의 名號品, 光明覺品, i爭行品,
十住品에 해당, 
b. 『漸備-切智德經』 (西쯤의 쏟法護 譯) ; 十地品에 해당. 
c. 『六波羅密、經』 (般若三藏 譯) ; 반야계 경전으로 독럽되어 유통. 
• 木村i좁孝 「橋經ε華嚴經·華嚴經類」 『初期中國華嚴思想、史』 春쥔l\Jfd:. ag和52
木村淸孝박사는, 이들 화엄경류가 『六十卷華嚴經』이 역출 (420年) 되었 
던 南朝의 劉宋代 (420 ∼479) 이전에 이미 『六十卷華嚴經』의 「名號品」
「光明覺品」 「 i爭行品」 r十住品」 r十地品」 「性起品」 「離世間品」 「入法界
品」과 『八十卷華嚴經』의 「十定品」등 대본 『화엄경』의 한 品 내지 여러 品
에 대응하는 別行本으후써 2세기후반 즉, 後漢이래 계속해서 역출 되였다 
고 기술하고 있다16). 그리고, 당시에 인도로부터 『十住뽑婆婆論』이 유입 
되어 형성된 地論宗과 『構大乘論』이 유입되어 형성된 構論宗과의 관계속 
에서 초기 화염사상의 성럽 과정을 살펴고 있다17) 
15) 「華嚴經傳記」 大JE51 155 156. 
16) 木村淸孝 『初期中國華’嚴思想σ)昭究』 第1節華嚴經類σ)傳播 PP 4∼ 12. 春秋社 昭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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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河野품雲 「華嚴經k홉魔本業樓珞經εσ〕關係」 無盡燈19 12. 大IE3
河野法雲박사는 일본의 화엄학자 가운데 가장 먼저 화엄경류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학자로써, 이 논문에서 r홈鐘本業經」이 화염경의 「名號品」,
r~t明聞品」 , 「!爭行品」 , 「昇須爛頂品」 , 「妙勝展上등兌獨品」 , 「-「f主品」 등의 
원형이며, 화엄경의 성렵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허고 었다 
• 板本幸男 「華嚴經k홈羅本業經kσ)關係」 『華嚴敎學σ)댐주究』 pp.301 ∼ 322 平
樂극놓書店, ag和31.
• 小林實玄 r華嚴本業經σ)意圖 華嚴大經σ)編暴lζ關Lτ 」 F印度學佛敎學昭究』
7-1. 昭和34.
• 高뿔jfl‘l r華嚴部σ)異出經典t=. -:JV>τ」 『龍양大學論輩』273, H검和2 
• 香川孝雄 「如來興쩍縣H.::-:Jv•τ 」 『印度學佛敎學昭究』 15-2. 昭和30.
• 鍾田옮雄 r究竟大悲經i=.-:J y'τ」 『 f'P度學佛敎學昭究』第12 2. R집和39. 
• 뽕田 泰 「『究竟大悲經야「歐輪m單師偏」」 『1-L魔大용短期大學紀要』 14∼ 15 
合{井號. 昭和56
• 山田龍城 「華嚴經類σ)道」 『大乘佛敎成立史論序說』 京都, 平樂좋書店, H집和 
33 
• 木村淸孝 「新出·七놓本 『大方廣如來性起微密藏經』σ)昭究」 『平成4·5年度 昭
究成果報告書」 平成6(1994)
木村淸孝교수는, 『如來性超微密藏經』은 대본 『華嚴經』 (60권본)의 名號
品, 性起品에 해당하며, 역자에 대해서는 不明 이라고 했는데, 일본 名古
屋에 소재 하고있는 七춤에서 이 경전의 筆寫本이 최근에 발견되었다 지 
금 현재로서는 자료를 정리하고 大本 『華嚴經』 원본과 글자상의 同異를 
비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3.3. 『華嚴經』으| 제목에 대한 연구 
경의 제목은 경의 내용과 사상을 집약해서 표현한 것이므로 글자 한자 
한자가 갖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고 중요하다 뿐만아니라, 경의 제목이 
17) 木村淸孝박사 앞의 책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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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지기까지의 과정과 경의 이름이 일반 사람들 사이에 불리워지고 觸쫓 
되면서 전달해주는 인상은 경의 가치마저 인상 지워주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중요성때문에 경의 이름에 대한 연구는 古來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川田熊太郞 「佛院華嚴」 『華嚴思想、』所收, 法藏館, 昭和35
川田龍太郞박사의 위 책은 『華嚴*잃의 제목에 대하여 여러 문헌을 대조하 
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여기에서는 웹嚴의 『擺玄릅&, 法藏의 『探玄
記』‘ f흉觀의 80권 『華嚴*£의 註釋書인 『大方廣佛華嚴經·範 18)와 『西藏大藏
經 總目錄』 191에 나오는 티벤(Tibet)어로된 「Buddha-a、ratarhsaka-nama­
mahayana Sutra」 , 그리고, 『至元錄』20)의 rBuddha-avatamsaka-
nama ( vai) pulya-mahayana-Sutra」의 표제들을 참고 하고있다. 
• j홍邊海旭 「華嚴經σ〕쯤名 i::就μτ」 『효율月全集』上, 330항이하 『宗햄雜誌』 
明治36
r華嚴經σ)控名 l;就L、τ」는 화염의 원래의 제목은 「avatamsaka」라기 
보다는 「Gaηc;lavyuha」가 『華嚴經』의 총칭이며 , 동시 에 「入法界品」의 별 
명이기도 하다고 논술하고 있다 
• 했原雲來 「華嚴經題目 σ)昭究」 『w_原雲來文集』 pp,482-492 
「華嚴3觀훌目σ빠佛」도 마찬가지로 織慶敏a이 지적한대로 r GaIJ.c;la vyUha」
가 「華嚴經』의 총칭이며, 동시에 「入法界品」의 별맹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 中村元 r華嚴經σ〕成立史的意義」 『華嚴思想、』 , 法藏館 昭和35
中村元박사논 i度邊海旭의 학설을 인정하면서 ‘화엄경의 원래 명청은 
「Gar:ic;lavyuha」 였던 것같다고 하고 있다. 
18) 『大方廣佛華嚴經統』 大표藏35, 524 b 
19) 『西藏大藏經#殘爾動同B錄』 pp,288, 大씁大學圖書館 所藏,
20) f至元錄』, 昭和法寶總덤錄 제2,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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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口益 「華嚴經唯心偏σ)印度的뢰11語」 『大짝學報』 28-3, 昭和24
·瓚部 建 r華嚴εν、 f 語i::--:J \,»τ 」 『大유學報』49 l, 昭和44
『佛敎語σ)昭究』 , 東京, 文榮堂, 昭和50
「華嚴 ε\,> J 語i=:-:Jv•τ」에서는 기본적으로 滾邊海旭의 학설을 기반으 
로 하여 「 Gar:ic;lavyuha」 가 r화엄경』 원래의 제명이라고 하는데 동의하 
기 보다는, 『西藏大藏經總目錄』에 나오는 티뱃어 「Buddha avatamsaka-
nama-mahayana-Sutra」에서 원래의 제명을 찾는 것이 다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原 實 「Ganda-vyuha 題名考」 『 4 ν F思想£佛敎』所收, 昭和48
인도 문학이 전공인 原實박사의 「 Gar:ic;la-vyuha 題名考」는 언어학? 어 
원학적인 입장에서 「 Gar:ic;la」 라는 말이 희곡에서 잘 쓰이는 술어로써 
「 Gar:ic;la vyuha」라고 표제를 붙언 것은 「이야기의 대단원을 눈앞에 두고 
이야기 되는 “종결어의 유기적 배합”에 해당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 
국, 「 Gar:ic;la vyuha」는 「入法界品」 하나만을 가리키지 않고, 『화엄경』 
전체를 지칭 한다는 새로운 견해이다‘ 
4. 화영사상에 관한 연구 
〈華嚴思想이란?〉 
r華嚴思想」은 위에 소개한 『華嚴經』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상을 말한다‘ 
이 경은佛院가成道한후최초로설법한내용이며, 正覺의 내용인 「緣起」
의 세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화염의 연기는 「如來性起品」과 「十地
品」, 「入法界品」의 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唯心緣起」 사상을 말한다. 
유심사상은 「唯識思想」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으며, 중국 
화염교학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한 「地論宗」, 「構論宗」의 心識說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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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교학의 중심사상언 「、않界緣起說」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 「화 
「화염교학」과 구별되며, 대본 화염경이 역출되변서 부터는 경 
외 매용과 사상을 지칭하게 된다. 예를들면, 중국어1서 천통 화염종 겨1보 
에는 속하지는 않으냐, 『화엄경』을 중심으로 연구한 李通玄 長者(635 ∼
730)의 사상은 r華嚴思想、」이 되는 것이다, 여 글에서는 李通玄에 관한 연 
구자료는 생략하기로 하며, 관련 자료는 다음장에 나오는 曺潤鎬선생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4. • . 화엄사섬 전번-에 관한 연구 
·臨씁歸讓『華嚴經要義』京都,興敎書院,大正9 
『華嚴經要義』는 『화염경』에 대한 해설·강의서로써 근대 화염경 연구의 
개척자 이기도한 臨삼鴻讓이 60권본 F화엄경』을 각품마다 평이하게 해설 
한 것이다. 권말에는 저자 자신이 잡지에 기고한 「賢首大師σ)空論」, r華
嚴 εl彈ε 창結[/;、付lt6經典」 , 「靈辦及U、靈祐σ)華嚴經統」등과 같은 귀중한 
화염관계 논문이 실려있다. 또, 選·金시대의 불교사상에 대하여 언급하면 
서, 당시 불교사상의 주류는 화엄사상이며, 대표적안 화엄 사상가로서 蘇
演올 들고 있다. 부록에 수록 되어있는 논문들은 당시의 상황을 잘 알수 
있는좋은자료들이다i 
• 臨삽폈讓 F華嚴經σ)思想、及v;、信1rp」 『現代佛敎』5-50, 昭和3
• 場次T榮 「藏中i;於it0華嚴經σ)地位」 『六條學報』 134/135. 大正1
·住住木月權 「華嚴聖歌」 『日本文化經典』 第2, 大正10
住住木月權의 『華嚴聖歌』는 탁월한 예술적 소질과 화염경에 관한 깊은 
이해의 바탕위에 화염경에 내포되어 있는 예술성을 연구한 것으로, 大正
시대에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독특한 연구로 평가 되였다. 
• 同 著書 『華嚴經σ〕新ιLv"見方』 『住依木月推全集』 제5所收, 大正12
『夜摩天宮會解說』 京都, 護法觀, 大正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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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 「華嚴經↓ζ於it0時空η表現ε續畵」 「佛敎ε文化」
『住f左木月應全集』 제5所收, 大正12
住住木月廳의 「佛敎ε文化」는 제 1장;華嚴經ε藝術的表現, 제2장;華嚴 
文化, 제3장;華嚴σ)女性ε슐愛緣起, 제4장 華嚴σ)所有觀念으로 구성되있 
다. 이들 논문은 한결같이 화엄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화염의 
예술성을 극명하게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 山邊學習 『華嚴經σ)世界-A生修行η旅-』 東京, 世界聖典刊行協會, 上下合
本, 昭和15. 昭和50고 개정판 출판(給木學術財團 『/.C: fY'옳書』 
4, 上下2책 , 昭和39)
住住木月碼의 계통을 계승하여 「入法界品」의 내용에 대해 本書는 문학 
적인 / 각을 가지고 접근 하였으며, 얼반 독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꾸였 
다. 경을 문학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점에서 연구서라고 하기보다는 문 
학작품이라고 하는편이 더 좋을 정도이다. 
• 吉따률道 『平易 t=說v'-t;華嚴經』 東京, 中央出版社, 昭和3
• 龜용聖聲 『華嚴大經σ)昭究』 東京, 萬里聞, 昭和6
『華嚴大經σ)鼎究』는 『화엄경』의 종류, 『화염경』관, 『화엄경』의 지위등 
을 중심으로 연구한 화염경의 종합적 연구서이다. 
• 龜감聖警 『華嚴聖典鼎究』 東京, 寶文館1 大正14
「華嚴哲學漸論」 『哲學雜誌』29 324, 大正3
「華嚴經典σ〕哲學的價{直」 『無盡燈』 17-19, 大正1
r釋尊ε華嚴聖典」 『東亞之光』9 2, 大正3
「華嚴聖典ε佛敎藝術」 『中央佛敎』4 1 ·2, 大正9
·花山大安『華嚴經普賢行願品講義』昭和4
• 河野法雲 『華嚴經講義』 『大藏經講座」 제4권, 昭和8
(復刻版)東京, 名著出版, 昭和51
河野法雲박사는 京都 高용學察의 -運院 秀存師의 제자로써 , 당시 화엄 
학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개척한 선두주자이다. 위의 『華嚴經講義』는 화 
엄경의 주석서인 『探玄記』를 중심으로 하여 화염경의 각품을 해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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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특색과 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 河野法雲 논문 r華嚴敎理史 華嚴經σ)特質 」 『佛敎史學』 2-11, 大正2
·河野雲集 「華嚴經홉鐘明難品i:::-::w'τ 」 『大갑學報』24 l, 昭和18
• 金子大榮 『華嚴經σ)鋼要』 『 日本宗敎講座』제8권, 昭和9
『華嚴經搬說』 京都, 全A社, 昭和23
「普賢行」 『佛敎σ)諸問題』저15편 所收, 東京, 岩波書店,
「華嚴經七處八會σ)鋼要」 『無盡燈』 11 11, 明治39, 『無盡燈』
12-3·4, 明治40
• 宮嗚資夫 『華嚴經』 世界聖典장語&輩書제3권, 昭和10. (再版) 大東出版社,
昭和53
宮嗚資夫의 『華嚴經』은 저자가 참선 수행을 통한 체험을 바탕으로하여 
화염의 이치를 설명하였다. 
· i每懶좁총五郞 『A生遍路-華嚴經-』 東方雙書l, 京都, 품藏觀, 昭和32
·板本幸男 『佛院σ)智慧-華嚴經講話 』 京都, 平樂춤書店, 昭和31
『永遠σ)世界觀·華嚴經』 짧摩書店, 昭和40
「華嚴經ε 깐σ)實錢」, 板本幸男論文集,第3 『佛敎 論理ε實錢 』
所收, 東京, 大東出版社, 昭和56
「華嚴經l;융tt6A間觀」 日本佛敎學會年報33, 昭和43
• 高옳71‘l、l 『般若ε念佛 普賢行願品論攻 』 京都, 永田文昌堂, 昭和25
「普賢行願品解釋σ)問題」 『南都佛敎』 l, 昭和29
「如來出現思想、華嚴經結構意圖」 21) 龍유大學學報331, 昭和16
「佛敎σ)根本問題』所收, 東大좋敎學部, 昭和51
• 土橋秀高 「華嚴經i爭行品 i="')lt>τ-폈律思想、σ)경~iJ<'(L;lp ι 」 『佛敎學昭究』 16·
17合佛號, 昭和34
• 末鋼평、- 『華嚴經σ)世界」 東京, 春秋社, 昭和32.
수학자의 엽장에서 화엄사상을 정리한 末鋼恐-의 『華嚴經σ)世界』는 
화염경에 대한 해설과 화엄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었다‘ 이 책의 
특정은 제7장 「華嚴σ)數論」에 잘 나타나 있다. 
21) 이 논문에서는 여래 출현의 의의를 먼저 『阿含經』을 안용하여 설명하고, 최후에 「여 
래출현품」에서 性起思想을 살펴보면서 화염경 사상의 근본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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末鋼폈、- 논문 「佛敎|ζ쉴 tt6數理觀J 『佛敎σ)根本률理』所收, 東京,
三省堂, 昭和31
• 兒山敬- 「華嚴經·如來光明聞品σ)數理←깐σ)方法論的강序說 」 , 『印度學
佛敎學昭究』 10 l, 昭和37
@ 兒山敬- 「華嚴經|;검tt6數理的강‘ £σ)(2) 」 『印度學佛敎學鼎究』9-1,
昭和36
수학적인 원리로 화염경 사상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앞에 언급한 수학자 
末鋼팽、-로 부터 시작하여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를 
즈음하여 兒山敬-의 위와 같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 川田龍太郞藍修, 中村元編輯 『華嚴思想、』 法藏館, 昭和35
『華嚴思想、」은 화염사상 연구사에서 처음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화염 
경』을 중심으로 불교철학 연구의 지적 탐구 방법을 제시한 화염사상에 관 
한연구서다 
• 中村 元 「華嚴經σ)思想史的意義」, 위의 『華嚴思想』에 수록되어 있다‘ 
中村元選集, 제9권 『東西文化η交流』, 東京, 春秋社, 昭和40에도 수록 
「華嚴經σ)思想、史的意義」는, 인도 철학, 불교학이 전공인 中村元박사가 
경의 성럽시기와 장소 뿐만아니라, 中親思염과의 연관성과 진리관등에 대 
해 해박한 식견을 동원하여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는 논문이다 
@ 平川 풍 「華嚴經l;見Coh6初期大乘佛敎徒σ)宗敎生活」 위의 『華嚴思想、』어1 팩 
「華嚴經σ)世界」 『在家佛敎』327號所收, 1981 
「『華嚴經』 σ)'ffl(,/:: 三趣浮械」 『初期大爾뽑敎σ)昭究』所收, 東京, 春秋社,
昭和43
- 小林圓照 「 ,J-J、、/'-,:/그 IJ 比표σ)法門 方、、 ν;?"'r'J 그←/\σ)思想、的冊究σ)f::.i;/) σ) 
覺i._書」 『j彈學鼎究』52, 昭和37
「칸←if7. ,/ 7、、/\ 比.fiσ)法門 ??·ν;?’「? 그-/\σ)思想、的昭究σ〕 f;쩌) 
σ)覺&書 ξσ)2 」 『輝學昭究』 53, 昭和38
• 山田亮賢 「華嚴經σ)ζζδ 」 『路↑旁σ)寶藏』所收, 京都, 文榮堂, 昭和42
「華嚴經l;섭 tt6寂滅道場ε祖園精舍 法藏σ〕解釋장主 ε L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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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敎學쉰 2. 十 4. 昭和41
• 玉城康四郞 『永遠σ)世界觀華嚴經』 現代Aσ)佛敎, 東京, 짧摩書房, 昭和40
「華嚴經夜摩天宮홈陣說園品i:::Hiti 〔心佛舞生〕 σ)問題」 『心把提
σ)展開』所收, 東京, 山喜房佛書林, 昭和36
「華嚴經」 『現代佛敎講座」第5卷所收, 東京,角川書店, 昭和30
「華嚴經σ)},,_生觀·世界觀」 『女性佛敎』6-11. 昭和36
「華嚴經꺼률理」 , 『理想、』所收, 理想、社, 1983 
·板本幸男 「華嚴經|;섭it6A間觀」 『日本佛敎學會年報』 제33호, 昭和43
·增田英男 「華嚴經l;김iti空觀σ)-考察-ε < |;般若心經εσ)關連l;쉽μτ 
-」 『印度學佛敎學昭究』 18-1. 昭和44
「華嚴經l;쉽 iti空觀σ)-考察(承前)-ε < l二般若心經εσ)關連|;쉴 
μτ-」 『印度學佛敎學鼎究』 19-1. 昭和45
「華嚴經l;쉽 lt6大悲方便」 『印度學佛敎學鼎究』20-1 昭和46
·鍵主良敬 「東7ν7i::生흔 f;華嚴經」 『理想、』所收, 理想、社, 1983 
「華嚴l;칩tt6佛σ)光明 i::~v'τ(上.下)」, 『佛敎學--t 2. 十』第6/7號,
昭和42/43
「華嚴經l;원 tt6無J生σ)意味」 『印度學佛敎學昭究』 18 1. 昭和44
「華嚴經lζ원 lt6緣起ε法界」 『東洋學術鼎究』 13-3. 昭和49
• 山田亮賢 「華嚴經l;칩tt6文珠폼陣」 『大삼學報』47 3. 昭和42
• 鍾田敵옮와 上山春平가 共同으로 출판한 연구서 
『無限σ)世界觀〔華嚴〕』 佛敎σ)思想6卷, 角川書店1 昭和44
- 中山延二 『華嚴哲學素搖』 京都 百華짧, H집和53 
• 木村淸孝 『華嚴思想、史』 京都, 平樂좋書店, 1992 
r華嚴經宗趣論σ)歷史ε意味」 『印度學佛敎學隔究』 19-1 昭和45
• 福原亮嚴 「轉σ)思想 華嚴창中心ε Lτ-」 『印度學佛敎學昭究』 19, 昭和45
• 平[웹定海 r華嚴經l;쉽 lt6須爛山思想、σ)受容-大佛運辦毛$σ)思想、史的背景 
-」 『大手前女子大學論集』 제5호, 昭和46
• 林 憲法 「華嚴經σ)女性觀」 『法然j爭土敎ε現代σ)諸問題』所收, 東京, 百華짧, 
昭和46
• 木南卓- 『華藏世界品훨示』 鉉雲尊者法語集, 三密堂, 昭和46
• 增田英男 「華嚴經i:::Htt 6大悲方便」 『印度學佛敎學昭究』20, 昭和46
• 中村 薰 r華嚴經↓;쉴tt6 異σ)問題」 『~p度學佛敎學昭究』23 1. 昭和49
「華嚴經l;침tt6信滿成佛i=:~v'τ 」 『印度學佛敎學鼎究』24 2. 
昭和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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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嚴經|;용lt6魔i::~v'τ 」 『印度學佛敎學댐주究』27 1. 昭和53
·쩔入良道 「華嚴經禮識構σ)構成」 『大正大學昭究紀要』62. 昭和51
• 福原運月 「華嚴經t=::Hlt6救濟觀」 『타]度學佛敎學昭究』25-2. 昭和52
-律田률- 「釋尊σ)宗敎ε華嚴」 『理想、』所收, 理想社, 1983 
• 띔I웹智賢 「華嚴思想t=칩tt6過去σ)義|;?μτ」 『타]度學佛敎學맑究』30. 昭
和56
• *尾榮慶 「華嚴經i::77-,Z6 聲聞|;?μτ」 『印度學佛敎學昭究』31-2. 昭和58
4.2 ‘ 業思想 연구 
• 福原亮嚴 「華嚴l;최 tt6業σ)問題→有部σ)業說ε比較Lτ 」 『印度學佛敎學
짧究』 15 1. 昭和1966
• 山田亮賢 「華嚴經lζ於tt6業σ)世界」 『大좌學報』35 4. 1956 
• 鍵主良敬 「華嚴l;힘 tt6業性σ)論理」 『佛敎學-c 2. 十 』 20, 1974 




4.3. 「十地品」 사상 연구 
「十地品」의 사상은 화엄사상의 핵심이면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 
고 있으므로 별도로 소개해본다. 이미 언급한 『華嚴*잃의 성럽 과정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華嚴經』이 주로 r十地品」과 「入法界
品」, 「,,生起品」을 중심으로 하여 편찬 되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 
로 이들 品이 화엄사상의 중핵을 이루고 있다. 
• 須住품龍 「華嚴經十地品σ)昭究」 『現代佛敎』69.70合供號, 昭和5
• 高뿔r州 「華嚴十地品t=:~v'τ」 『龍양大學論뽑』285號, 昭和4
• 久野芳隆 「흉鐘十地思想、σ)起源, 展開, 及U'內容」 『大正大學學報』6 7 
(1)(1](雲來博士還歷記念祝貨論文集) '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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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上宗A r폼鐘位σ)發達 特l;十地思想、冊究-」 『野上宗A遺鎬』 大표大學內刊 
行會, 昭和9
• 月輪賢隆 r西藏文〔十地*젠훈註〕 l;就pτ」 『宗敎집뮤究新』 12 5. 昭和10
『佛典批判的昭究』所收, 京都, 百華짧, 昭和46
• 日野泰道 「十地經論l;쉴 'H)深觀原典解明」 『印度學佛敎學昭究』4 2. 昭和31
-” 1田熊太郞 「華嚴十地끼二節J生 i::就ν、τ」 『印度學佛敎學昭究』6-2. ae;和33
• 玉城康四郞 「十地經김원tt6三界唯心σ)諸問題」 『心把提σ〕展開』 所收
山홈房佛書林, 昭和36
• 鍵主良敬 「十地經論|ζ침 tt6阿賴耶識ε 自性淸j爭心-地論宗心識說成立基盤∼
σ〕←→考察」 『大양學報』44-4. 昭和40
• 川那部保 「十地經l;침 't6홈鐘道ε緣起i:: "':)\.">τ 三界唯心ε聚生 」 『東京敎
育大學文學部紀要』55(哲學/倫理學陽究)
• 놓田正勝 『華嚴經十地品』 京都, 法藏館, 昭和36
『華嚴經十地品』은 십지중 初地 r歡喜地」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설명하 
고있다‘ 
• 松本省二 「十地經中σ)裵生i:: "':)\.•τ 」 『印度學佛敎學陽究』 16-1. 昭和42
• 伊購瑞歡 「十地經l;칩't6Bhumiσ)語義」 『印度學佛敎學댐주究』 17-1. 昭和43
r十地經l;칩it6Dasa-Bh。miσ)意義」 『印度學佛敎學댐주究』 19-1. 昭和45
r十地經i::침 't 6Jnana←Bh。mii::--::iv•τ 」 『印度學佛敎學鼎究』20 1. 昭和46
「十地諸本섭 J: U'十地思想、ι關--96近時σ)鼎究成果, ..:(- Lτ昭究課題σ)所在i::--:i
μτ 十地σ)構成內容σ)基本的特相」 , 『三藏集』4, 東京, 大東出版社, 昭和53
「十地經l;침it6十地σ)名稱i:: "'") v'τ 」 『印度學佛敎學집升究』21-1. 昭和47
「華嚴·十地說σ)心識說i:: "'JPτ」(上·下), 7-1 디、'/7-1163·64. 昭和50·51
「十地經基本內容σ)體系的構造깐σ)1 」 『法華文化冊究』2호, Bel和51
「十地經η序品 i:: "':)\.>τ 」 『法華文化冊究』제5·6호,昭和54 
「華嚴十地經i::.Blt 6 Saddharma」 『印度學佛敎學船究』27-2. 昭和54
• 平野修 「홈提心i:: "':)\.'τ-初歡훌地σ)問題」 『佛敎學k:O. 十 』 12. 昭和45
「第5· 第6 홈鐘地l;對「)6世親註σ)骨格」 『佛敎學k:O. 十-』 17. 昭和48
·묘山新 r『十地經j끼思想、的鼎究 十地σ)結節點 」 『 i".P度學佛敎學鼎究」25-1.
昭和51
「『十地經』〔三界唯心〕 σ)原典解明」 『佛敎學』5. 昭和53
• 林賢司 「歡喜地l;섭 it6發홈提心i:: "'") v'τσ)-考察」 『印度學佛敎學鼎究』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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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昭和54
「『十地經』序品σ)昭究-特l; 〔信〕 ι"':)v'τ 」 『佛敎學昭究』37. 昭和56
『印度學佛敎學鼎究』29-2. 昭和56
• 大南龍昇 「十地經論i::김lt6行相σ)構造」 『宗敎昭究』56. 昭和57
• 住購隆賢 「『華嚴經』十地品 極無自性心{::"'") v'τ 」 『大표大學大學院昭究論集』 
6. 昭和57
• 吉律宜英 「華嚴敎學l;섭tt6生死觀序說 十地品第六現前地σ)註釋창中心ε 
Lτ」 『日本佛敎學會年報』46. 昭和55
* 〈영문으로 쓰여진 십지 사상관계 논문〉 
• Inagaki Hisao 「The Adoption of the Buddha's Life Part tern 
in the Ten Bhumi Systems」 『印度學佛敎學昭究』 11 2. 昭和38
• 짧購光純 「Boddhisattva carya-prasthava-dasa bh[ imi-isvaranama
mahayana-sutra rantna r려a」 『大正大學鼎究紀要』52. 昭和42
4.4. 「如來性起品」어| 관한 연구 
• 西尾京雄 「佛敎經典成立史上i::김lt6華嚴如來性起經lζ?μτ」 『大짝大學昭 
究年報』 2. 昭和18
• 高뿔T'l‘I、l 『如來ε世界 華嚴經如來'I生起品σ)昭究』 京都, 全A社, 昭和19
高뿔7’‘l、l박사는 이 논문에서 화염경의 구상 의도와 관련하여 밝히고, 
「여래성기품」의 개요 및 내용을 자세히 해설 하고 있다-
• 香川孝雄 「大乘佛敎思想、σ)鼎究-華嚴經如來性起品 i:: "':)\.>τ 」 『佛敎論盡』 11.
Btj和41
• 伊購瑞歡 「華嚴·如來性起經σ)成立過程-ξσ〕第1段階ε法華經εσ)對比 」
『大µ倚學報」 122. 昭和42
• 鍵主良敬 「如來性起品σ)昭究」 『大용大學陽究年報』25. 昭和47
냉口來性起經典σ)怪←깐σ)JE體창&〈·&常盤 高옳說σ)疑義 」
『佛敎學k:O. 十』 18. 昭和48
• 高µ짧直道 『如來藏思想、σ)形成』 東京, 春秋社, 昭和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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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來藏思想、σ)形成』에서는 「寶↑生論」과 r十地經」과의 관계 및, 寶性論
과 性起經과의 연관관계, 「十地」와「種性」, 如來出現과 如來種t生, 「法界」
와 「唯心」과의 관계등에 대해 풍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심도 있게 
논하고있다 
·高µ倚直道觸譯
rp_口來藏系經典」은 앞에서 소개 한바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 
다. 北京版 「西藏大藏經」 즉, 티범어로 번역된 如來藏系 경전들중 『如來
藏經』이 포함되어 있다 
4.5. 「入法界品」 사상연구 
r入法界品」사상은 『華嚴經』의 전체 내용중 최후를 멋지게 장식하는 장 
르로써, 이미 앞에서 범본 「入法界品」에 대한 자료 소개와 함께 성럽문제 
를 설명 한바가 있다. 여기에서는 입법계품의 사상에 관한 연구논문을 중 
심으로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연구방향을 함께 생각 해보기로 한다. 
• 高µ옮直道 『如來藏思想、σ)形成』 東京, 春秋社, 昭和49
高~짧直道박사의 위 책은 「如來l趙료思想、」뿐만 아니라, 「업볍계품」의 사 
상 「生如來家」, 「構生論σ)特色 k本經η位置」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논 
하고었다 
• 千演龍# 「Barabucjur 大搭回願σ)浮影ε華嚴經入法界品」 『印度學佛敎學鼎
究』8-1. 昭和35
• 馬場昌平 「入찮界品 i::.용 it0幻智 i::.--::>v•τ」 『印度薦뼈敎學昭究』 12 2, 昭和39
• 木村淸孝 「華嚴思想、家ε反道行」 『印度學佛敎學冊究』 17 2, 昭和43
·彦f反 周 「華嚴經入法界品 ε南4νFσ)地名 i::.--::>v 이」 『印度뽑뼈敎學昭究』41, 
平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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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 화업경 선앙 
@ 龜川敎信 r훌훌嚴世界£ 西方極樂--文字上|;表現키tt:oru:.ζ& 」
223, 大正9
• 臨갑據諸 「華嚴經思想、及II↑言↑Jp 」 『現代佛敎』5-50, Btl和3
「運華藏世界」 『六條學報』 111, 明治41
@ 鐘田皮雄 「華嚴짧會σ〕成立1::.--::>v•τ 」 『中國華嚴思想、史σ)昭究』所收 pp ‘ 42 ∼ 
47, 東京大學出版會1965
@ 大양光照、 「뿜庸佛敎σ)↑義禮-特|;밟會i::.--::>v• τ」 『史學雜誌』第46篇第10 ‘ 11號
『훔代η佛敎懷禮』에서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有光社 昭和12
@ 山µ힘 宏 『支那中世佛敎σ)展開』 淸水書店, 昭和17
• 演口惠理 「華嚴經l;침 it0他力義」 『六條學報』 12, 明治35
r華嚴經σ)文學觀」 『六條學報』83, 明治41
• 場次了榮 「}爭土敎ε Lτ見fζ &華嚴經」 『六條學報』85, 明治41
• 積뀔最三 r大信£ O 見f;華嚴經」 『大乘』 5, 9-11, 大正15
￥쉽m最三의 「大{言£ O 見f;華嚴經」에서는 화염경에 나타난 念佛三味와 
往生思想、, 그리고 화염 祖師들의 浮土觀을 심도있게 논하고 있다. 
• 香月乘光 「華嚴經壽命品σ)弼P힘爭土說k eσ)展開」 『佛敎文化昭究』 2, 昭和27
香月乘光의 위 논문은 화엄경에 나타난 網F힘爭土說의 중요성을 논하고, 
화엄 祖師들의 爾F힘爭士觀과 華藏極樂 同體說을 논하고 있다. 
• 宮地탤~慧 「홈鐘道|;용1t0他力思想σ)展開 r十地經」장中心ε Lτ」
『印度J學佛敎學鼎究」6-2, 昭和33
• 福原運月 r華嚴經|;쉽it0救濟觀」 『印度學佛敎學昭究』25-2, 昭和52
• 票田善如 「華嚴經十地品l;섭 tt0念佛」 『東洋學鼎究』 l, 東洋大學, 昭和40
• 福頂亮嚴 「華嚴經↓;융tt0念佛」 , 『宗敎鼎究』47-3, 昭和49
• 中村 薰 「華嚴浮土義」 (1) 따j度學佛敎學昭究』25 l, 昭和51
「華嚴澤土義」 (2) 『印度學佛敎學昭究』26 l, 昭和52
• 補惠勝 r華嚴經η佛身論」 『新佛敎』9 5, 明治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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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束芳現 「華嚴經l;於lt0善財童子lζ就ι、τ」 『日本佛敎學會年報』 7, 昭和16
• 松永大學 「華嚴經σ)善財童子 求道σ)旅 」 『相愛論集』 5-1, 昭和33
• 山田亮賢 「華嚴σ)善知識ι-:iv'τ」 『타]度學佛敎學昭究』9-2, 昭和36
「華嚴經l;원 lt0觀朝i:.~v 、τ」 『大감學報』43-4, 昭和39
「華嚴經於tt0文珠홈陣」 『六條學報』47-3, 昭和42
• 李否九 「韓國佛敎l;킴 lt0華嚴信↑띠σ)展開」 U「타]度學佛敎學閒究」31, 昭和52
李否九스님은 현재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시며, 本 논문은 일본 
유학시절에 쓴논문이다 
4.7. 화엄사상을 통한 비교사상 연구 
다른 경전이나 종단·학파와 화엄경과의 관계를 비교 연구 한다는 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다 『화엄경』이 분량면에서나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 
방대 하기때문에 응용의 범위가 넓으며, 그만큼 비교 분석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古來로부터 화염을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불교 뿐만아니라 유교, 도교에 대해서도 통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음도 그 때문이다. 이는 오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통하는 
말로써, 화엄사상의 응용범위는 무한히 넓기때문에 思考構造가 다른 종교 
나 사상과 비교 연구 하는데에 더할나위없는 좋은 자료가 될수있다 그래 
서 어떤 철학자는 ‘화염의 無限속에서 현대 철학의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臨용橋講 「華嚴宗£ 0 見fζ&龍樹ε世親」 『六條學報』 35, 明治37
• 臨씁擔諸 「華嚴ε輝ε 송結rJ付tt0經典」 『四明餘露』313, 明治45
『華嚴經要義』에도 수록되어 있음, 京都, 興敎書院, 大正9
「華嚴σ)性惡論」 『六條學報』37, 明治37
• 龜씁天尊 「華天二宗敎理σ)횟合.역」 『東洋哲學』 12 9, 明治38.
「華天二敎σ)比較評論」 『新佛敎』 5-6, 明治37
「華嚴敎ε天台敎σ)쫓合.먼」 『無盡燈』 19 2. 大正3
• 場次T榮 「輝£ 0 見fζ華嚴」 『I彈宗』7 8, 明治43
「淸}京σ)性惡說장論tt-::華天(화엄과천태)η根本差別|;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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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條學報』 111, 明治44
• 伊購古鍵 「華天σ)뿔盧適那觀」 『高野山時報』 10 13, 大正3
• 河野法雲 「華嚴法華二經σ)交涉」 『大µ짧學報』31, 大표2 
「華嚴經εj爭土敎εσ〕關係」, 『大용學報』 10 l, 昭和4
「華嚴列祖σ지爭士敎」 『無盡燈』11-1·3·4. 明治39
• 顆購唯信 「華嚴l;침 it칭爭土敎」 『無盡燈』2 l, 明治30
• 龜씁天尊 「華嚴哲學中σ)宗敎的安心|;?μτ」 『東洋哲學』 12-11 ” 明治38
• 上山任介 「唯心論ε Lτ華嚴哲學」 『東洋哲學』25-9, 大正7
「認識對象ε Lτ華嚴哲學」 『東洋哲學』26-8· 11·12, 大표8 
·伊部良全 「華嚴經εi멸盤經」 『四明餘露』318, 大正1
• 龜갑聖훌훌 『華嚴哲學ε泰西哲學』 東京, 三省堂, 大正12
『華嚴哲學ε相對↑生原理』 東京, 名敎學會, 大正11
『佛院最高σ)哲學ε fl ν ~ σ)哲學』 東京, 寶文館, 大正13
• 望月信亨 r華嚴諸家σ기爭土及〔F念佛觀」 『中國浮土敎理史』所收, 京都, 法藏
館, 昭和17
• 高옳T1'M 「華嚴 ε,輝εη通路」 『日本佛敎學會年報』 昭和28
• 없木大해 「輝ε華嚴σ)敎學」 『華嚴σ)鼎究j pp.11 ∼ 13, 昭和
• 小林實玄 r華嚴經σ)組織i=於lt0普賢經典σ)位置-華嚴經l;留意Lτ 」
『印度·劉뼈敎學昭究』8-1, 昭和35
• 河村孝照 「大乘멜盤經£華嚴經」 『東洋學昭究』 5, 東洋大學, 昭和46
·石井修道 『宗鏡錄』 l;렁 J:LI"U:;港觀σ)著作σ)影響i:.~v'τ 永明延壽σ)敎輝
-致說成立過程σ)疑問 」 『印度學佛敎學昭究』 17 2, 昭和43
• 쨌本幸男 「非情l二於tt0佛性σ〕有無i=~\;' τ 特l;港然·滾觀장中心ε Lτ 
-」 『印度學佛敎學昭究』7-2, 昭和34
@ 혐村高鋼 「天台σ)華嚴觀ε Lτ四種華嚴」 『佛敎學꿈뽑』 16· 17 合供號, 昭和34
• 田村芳郞 「天台 ·華嚴σ)論爭」 『購용新佛敎思想、昭究』所收, 京都, 平樂좋書 
店, 昭和40
• 中村薰 「華嚴i爭土論」 (1) 『印度學佛敎學昭究』25-1, 昭和51
「華嚴浮土論」 (2) 『印度學佛敎學昭究』26 l, 昭和52
• 失吹慶輝 r華嚴宗σ)三階敎觀」 『三階敎σ)쩌구究』所收, pp 350∼357 
• 福原亮嚴 「華嚴經σ〕警웹表現」 wi左購古種記念論集』 昭和47
「華嚴l;용 tt0業σ)問題 有部σ)業說£比較Lτ-」
『印度學佛敎學昭究~15 l, 昭和1966
• 平間定海 「華嚴經ε控網經σ)差異i:.--::iv'τ-大佛運辦毛影σ)思想史的背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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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昭和50
乘光 r華嚴宗l;於&華嚴極樂同體說」 『佛敎大學學報』28. 昭和28
φ 積桓률我 r華嚴£ I) 見fζ 6{專敎'!L、찮」 宗敎界9-4. 大正2
• Blt宜표 「港然l;及‘J2tl1;;影響--정r切l;關「)0考察 」 『훔代天台學;pff 
究』所收 w喜房佛書林i R집和40 
·網猜日宜 「華嚴經i::::Blt0一乘」 『、벌華經-乘思想、σ)쩌퓨究』所!:)(, 東京, 山喜房
佛書林, 昭和50
r性具ε性起」 『高野山大學佛敎學論文集』 ag和54
-伊顧瑞歡 「華嚴思想ε 法華思想、」 中村瑞隆編 『않華經σ)思想、 ε 基盤』所收,
B{:l和55
• 秋田光% 「天台太師智의華嚴經觀」 『大正大學大學院陽究論集』4. ag和55
• 結城令聞 r華嚴·天台兩宗σ)敎學的交j步-法華·華嚴兩經|;對「)0兩家£ I) σ) 
*目互對辯 」 f佛敎思想、史』4. 京都, 平樂춤書店, 昭和56
• 池田쩔參 r港然敎學l;원iti願漸σ)觀念 f登觀敎學£σ)對論 」 『南都佛敎』47,
昭和56
〈密敎와 화염사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 
• 三暗良周 「純密ε雜密」 『大正大學昭究紀要』52. 昭和42
·長部和雄 「則天武탐時代密敎」 『密敎文化』 12. 昭和50
〈三論宗에서 바라본 화염사상〉 
• 萱野博史 「吉藏σ)三種法輪說i=~~'τ」 『日本佛敎文化冊究論集』 2. 昭和56
「吉藏|;김 lt0三種홈鐘論 直往홈陣εa믿小入大홈羅論」 『印度學佛
敎學鼎究』31. 昭和57
4.8. 普賢行사상 연구 
• 高뿔7州 「普賢行-歷史形成σ)背景i=-~0 £σ) 」 『龍씁學報』335. 昭和
• 龜川敎信 「普賢行願思想、σ)發展史的意義」 龍씁大學編 『佛敎學論盡』,
京都, 平樂좋書店, 昭和19
·關田義避 「普賢行願ε 日本佛敎」 『印度學佛敎學맑究』 1-2. 昭和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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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엄교학에 대한 연구 
〈화엄교학이란?〉 
「華嚴敎學」은 중국에서 형성된 華嚴宗의 중심교리로써, 화염종 제3조 
賢首法藏(643 ∼ 712) 에 의하여 大成 되었다 화엄교학의 특정은 톡특한 敎
判說로써 대표될 수 있는데, 화염종에 앞서 法相宗에서 세운 8宗의 敎判
說을 構收하고, 개정하여 五敎十宗으로 「敎判論」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정 
이 있다 하겠다 이 「교판론」은 화염교학의 대성자 賢首대사 法藏이 법상 
종을 크게 의식하면서 화염교학의 절대적 우위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운 
교판설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교판론에서 언급된 五敎十宗의 중심사상을 
화염교학의 개론서격인 『五敎章』에서는 「三聖同異義」, 「緣起因門六義」,
「十玄緣起無碩法」, 「六相圓顧義」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명의만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프聖同異義(삼성동이의)」 
1 변계소집성 (遍計所執性-分別性)









1 동시구족상응문(同時具足相應門) 2,일다상용부동문(-多相容不同門) 
3. 제법상즉자재문(諸法相郞自在門) 4. 인다라망경계문(因院羅網境界門) 
5.미세상용안럽문(微細相容安立門) 6 비밀은현구성문(秘密隱顯具成門) 
7 제장순장구덕문(諸藏純雜具德門) 8 십세격법이성문(十世隔法異成門) 
9 유심회전선성문(唯心回轉善成門) 10.탁사현법생해문(託事顯法生解門) 
四‘ 「六相圓顧義(육상원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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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상(總相-全體性) 2‘별상(別相-個別性) 3 동상(同相-同 - 性)
4. 이상(異相 相違|生) 5 성상(成相 生成性) 6 과상(壞相 破壞性)
위의 r五敎章』에서 언급 하고있는 중섬사상 이외에, 「如來↑生起品」에 나 
타난 사상을 중심으로 한 「 'I生起思想」이 매우 중요시 되고있다 이틀 사상 
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국 화엄교학은 중국 및 한국, 일본등을 비롯한 東
아시아 불교사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은 화염교학에 대한 
연구성과를소개한다. 
5. 1. 개론서및 논문 
〈明治, 大正시대〉 
• 購용還由 『華嚴學刊』 東京, 光隆館, 明治30
『華嚴學刊』은 明治, 大正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화엄교학 전반에 걸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본 최초의 화엄학 개론서이다. 
• 河野法雲·龜삽聖훌훌 『華嚴發達史』 東京, 名敎學會, 大iE2
『華嚴發達史』는 당시 학계의 거장이었던 河野法雲박사와 龜용聖聲박사 
가 화염종 교단과 각 종파에서 운영 하고 있던 대학 성격의 학교 (당시에 
는 餐라함)나 연구소에서 연구되어진 화엄학에 관한 자료를 접대성하여 
역사학적 입장에서 펴낸 책이다 
이 책은 日本에서 전래되어 온 학풍을 계승하고 있으며 中國, 韓國 , 日
本등 삼국 화염종의 역사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場次T榮 『華嚴大系』 (初版)法林館, 大正4. (復刻版)國書刊行會, 昭和58
『華嚴學械論』 龍양大學出版部, 昭和10
龜씁聖聲박사는 철학자이면서 화엄학자 였기때문에, 화염학을 철학적 
입장에서 해석 해보인 연구서가 대부분 이다. 특히, 서양철학과 비교 연 
구한 것 중에 뛰어난 논문이 많이 었다 
『華嚴哲學鼎究』 東京 寶文館, 大표14 
『華嚴哲學擺要』 哲學雜誌、29. 大正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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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嚴聖典σ)哲學的根本問題』 東京, 名敎學會, 大正10
·住住木月權『大乘敎學大乘華嚴敎學』東京,松씁雙學會,大正8 
『大乘敎學大乘華嚴敎學』은 法藏의 저작언 흉盡還源觀, 五敎章등의 원 
문과 함께 화염교학 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고있다 
·짧購唯信『華嚴學鋼要』東京,困午出版社,大正9 
• 土田否村 『華嚴哲學小論政』 京都 內外出版, 大正11
本書에서 土田否村박사는 철학도로서 , 철학적 입장에서 화엄철학을 파 
악하고 있는데 『起↑言論」 사상과 관련시켜 연구한 내용은 독특한 면이 엿 
보언다. 
〈昭和시대부터 현재까지〉 
• 龜川敎信 『華嚴學』 京都, 百華짧, 昭和24
『緣起構造』 全A社, 昭和19
• 옮木大抽 『華嚴σ)鼎究』 法藏館,昭和30 ‘ 給木大抽全集, 第5卷, 岩波書店,
昭和43
給木大鋼박사는 화엄철학을 단지 대승불교 철학으로써 보고 있던 기존 
불교학자들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보다 넓고 다양하게 세계 사상사의 한 
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연구 되어진 英文 논문들을 정리, 材平
義智가 번역 출판한 책이다. 
• 板本幸男 『華嚴敎學σ)댐주究』 京都, 平樂좋書店, 昭和31
板本幸男박사의 위 책은 慧행의 『刊定記』가 法藏←滾觀을 중심으로한 
화염전통설에 빌려 인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시정 하는데 목적을 
둔 勞作이다. 특히, 慧짧이 화엄교학의 대성자 법장의 直弟子임에도 불구 
하고, 『刊定記』에서 주장한 「敎判論」이 燈觀의 『華嚴經統(妙)』에 의해 비 
판 받음으로 인해, 華嚴의 傳統 祖師에서 배척되는 불운한 결과를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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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慧행의 위상을 화염학계에 복귀시킬목적 
으로 연구한 박사의 勞作이라고 할 수 있다. 
• 玉城康四郞 『心把提σ)展開』 山喜房佛書林, 昭和36
本 論文은 玉城康四郞박사 특유의 비교론에 입각하여 , 천태와 화염의 
교학사상을 중심으로 「→心」의 전개를 파악한 독특한 논문이다. 
• 高옳了州 『華嚴ε 피單εσ)通路』 奈良 『南都佛敎』昭究會, 昭和31
·高뿔7州 『華嚴論集」 東京, 國書刊行會, 昭和51
高뿔T》|‘l박사의 『華嚴論集』에는, 이제까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던 
法藏의 제자 文超가 저작한 것으로 알려진 「『自防遺補集』殘簡」 22)과 燈觀
의 『十二因緣觀門』등 귀중한 자료들이 수록 되어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 高옳T'l‘1、l r華嚴思想、史』 (初版) 京都, 百華짧, 昭和17. (改訂)昭和38
『華嚴思想、史』는 저자가 昭和 9년부터 11년까지 사이에 龍감大學에서 
불교학 특수 강의를 하기위해 기록해 두었던 노트를 기본 자료로 하여 華
嚴敎學이 전개 되어온 역사적 배경을 화엄 전통설에 엽각하여 설명한 종 
합적인 화엄학 연구서 이다. 한국과 일본의 華嚴敎學史도 언급 하고있다. 
• 石井敎道 『華嚴敎學成立史』 東京, 平樂좋書店, (石井敎道博士遺鎬刊行會)
昭和39
『華嚴敎學成立史』는 화염 교학사에 대한 자료를 비롯하여 중국 화엄교 
학 성럽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 鍾田皮雄 『中國華嚴思想、史σ)昭究』 東京大學出版會 昭和40
鍾田뚫雄박사는 현재도 정열적으로 활동중에 있는 원로 연구가로, 화엄 
22) 文超의 r『自防遺忘集』σ)殘簡」은 화염의 실천전인 면인 「華嚴觀」에 대하여 강하게 언 
급하고 있으며, 法藏의 저작으로 알려진 『홍塵還源觀」이 문초에 의해서 편집 되었을 
가능생에 대하여 시사해주고 있는 華嚴 觀法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金澤文庫資料全書,佛典第二쩡, 華嚴篇』 에 수록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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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연구에 새로운 地平을 열었으며, 현대 화염학의 연구 방향을 잡아준 
거장이다- 『中國華嚴思想、史σ)鼎究』는 燈觀의 화엄교학을 이해하는데 필 
요한 기초 자료로써의 성격을 지니고있다 이 책의 내용속에는, 燈觀의 
화염교학 사상의 형성이 중국 전통사상인 道家사상, f需敎思想、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화엄종이 성립되기 이전에 성했 
던 增筆의 『輩論』이라든지, 道生의 佛性論등의 영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地論宗, 構論宗의 敎義, 敎理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세 
허 언급하고 있다. 또, 뽑觀이후 宋代의 화염학과 選代의 밀교에 미친 화 
염사상의 영향에 대하여 사상사적으로 연구 규명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화엄학 연구는 사상사적으로 연구 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 
아 있으며, 특히, 신라이후 교학의 전통이 화염사상을 중심으로하여 형성 
된 한국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 鍵田뚫雄 『中國佛敎思想、史댐주究」 東京, 春秋社, 昭和43
『中國佛敎思想史昭究』는 「華嚴思想、史σ)諸問題」와 『中國華嚴思想史σ)
昭究』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화엄사상의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地論宗 (특 
히 , 地論宗南道派의 i爭影극놓 慧遠) , 天台宗, 三論宗등 타종파 학설과 비교,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화엄학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鍾田않雄 『華嚴σ)思想、』 講談社, 昭和58
• 鍵主良敬 『華嚴敎學序說-힐如 ε 률理σ)댐주究』 東京, 文榮堂, 昭和43
鍵主良敬교수의 本 書는 鴻摩羅什 이래 불교 진리관의 유래와 화염교학 
의 대성자 法藏이 바라본 진리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술하였다 
• 木村淸孝 『初期中國華嚴思想、史σ)昭究』 春秋社, 昭和52
木村淸孝교수는 현재 동경대 교수로써, 가장 활발하게 화엄학 연구를 
하고 계신분 중의 한분이다 『初期中國華嚴思想史σ)冊究』는 교수의 학위 
논문을 출판한 것으로, 法藏에 의하여 화염교학이 대성되기 이전, 화엄학 
적 사유의 형성 경로와 화염사상의 발달r 전개 과정을 당시의 시대적 상 
황과 연결하여 세밀하게 연구 하였다. 특히, 이 책은 智嚴의 화염사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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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적으로 연구되였으며, 智f嚴의 화엄사상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있는 대 
작이다. 
• 木村淸孝 『中國華嚴思想史』 平樂좋書店 1992 
木村淸孝교수의 위 책은 화엄사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리 되 
어야할 내용을, 사상사적 관점에서 간명하게 정리 하였으며, 화엄학 연구 
지망생들에게 연구의 방향을 제시 해주고, 권말에는 이 책의 내용과 관련 
하여 게제 했던 교수의 논문 목록이 수록 되어있다. 
• 吉律宜英 『華嚴꾀單σ〕思想、史的冊究』 大東出版社, 1985 
• 平川꿇·握山雄--高µ倚直道 등 編 『華嚴思想、』 講座大乘佛敎3, 春秋社,
和58
5.2. 화엄교학 전반에 관한 연구논문 
• 龜용聖聲 「華嚴哲學械論」 『哲學雜誌」29 324. 大正3
• 高木俊- 『佛敎構論』所收, 京都, 興敎書院, 大正5
ag 
高木俊一의 『佛敎搬論』에 화염학과 관련된 연구로써 「法界緣起論」, r十
身具足說」 , 「華嚴宗σ)佛土」 , 「-心法界觀」 , 「華嚴宗行布圓廳說」 , 「五敎十
宗」등이 실려있다, 
• 境野黃洋 「華嚴宗」 『支那佛敎史講話』 下卷421-611項, 東京, 共立社, 昭和4
「華嚴宗」 『佛敎思想、大系』 제 1권,『佛敎鼎究法』所收, 大東出版社,
昭和6
境野黃洋박사의 本 書들에서는, 화엄종이 성립되는 과정을 규명 하기위 
하여 화엄경류와 화엄사상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반야계 경전들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또, 화염학자들에 
대한 전기 및 화엄사상의 유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연구가 행해졌 
다- 특히, 화염 전통설에 업각한 宗祖論에 대한 常盤大定박사 라던가 給
木宗忠박사와의 논쟁은 화엄학의 사상적 연구 차원을 떠나 史鏡址 實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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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발하는 햇機가 되기도 하였다. 위의 논쟁 내용은 뒤의 「華嚴傳統論」에 
서 언급하겠으니 참조바란다‘ 
• 松原泰讓 「華嚴宗」 w 日本宗敎大講座』 第5卷, 東京,東方書院, 昭和5
松原행讓의 「華嚴宗」은 인도, 중국, 일본등 각각의 화엄종 계보를 정리 
하였다. 
• 臨용握讓 「華嚴宗鋼要」 『佛敎大學講座』 第4卷, 佛敎年盤社, 昭和8
r華嚴宗鋼要」에서는 『화염경』과 화염종사, 화염종의 교의등을 간결하 
게 정리하고있다 
·宇井伯壽 「華嚴,律, 멜盤」, 『天台,華嚴σ)再興」, 「華嚴宗狀勢」, 『支那佛敎史』,
宇井伯壽著作選集 第2 ” 大東出版社,1966.
• 高뿔7州 「華嚴哲學」 『佛敎大學講座』 저!l6권, 佛敎年鏡社, 昭和9
박사의 「華嚴哲學」은 화엄학의 기본적인 문제를 敎判을 중심으로 
하였다-
• 板本幸男 「華嚴學η史的섞購§」 『!:::." 7' 方 j講座9. 昭和10
연구 
:!Bi:~幸男論文集 第2, 『大乘佛敎σ)成立』所收, 大東出版社, 昭和55
박사의 「華嚴學σ)史的構觀」은 언도에서의 『화엄경』 頂典에 관한 추적 
과 함께 중국 화염종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 板本幸男 r佛敎σ)本質論」 『宗敎鼎究新』 13 5, 昭和11
「經典解釋σ)方法論σ)昭究」 『支那佛敎史學』 1-2. 昭和12
「華嚴學σ)中心思想」 『佛敎』 제2권8, 昭和10
板本幸男論文集 第2. 『大乘佛敎σ)成立』所收, 大東出版社, 昭和55
·道端良秀 「華嚴宗 ε法藏」 『中國佛敎史』所收, 京都,法藏館, 昭和14
• 龍山章員 「華嚴宗」 『佛敎諸宗漸說』 京都, 法藏館, 昭和15
• 鐘田a雄 「中國σ)華嚴思想」 講座/東洋思想 제6권, 『佛敎思想、』 2.
中國的展開 pp .177 ∼ 216, 東京大學出版會 昭和42
박사의 r中國σ)華嚴思想、」은 화염사상이 형성된 사상사척 배경과 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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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특질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였다. 
• 鍾田옮雄 「華嚴宗」 『中國佛敎史』所收, 岩波全書, 岩波書店, 昭和53
• 木村淸孝 「華嚴敎學」 『中國佛敎思想、史』所收, 東京, 世界聖典.fi}fj協會, 昭和54
「華嚴宗σ〕成立」 『講座·大乘佛敎3 華嚴思想、-~ ' 春秋社, 昭和58
• 增永靈鳳 「華嚴σ)玄理」 『佛敎η根本思想』所收, 東京, 學道社, 昭和31
增永靈鳳의 「華嚴σ)玄理」는 화염철학을 처음 대하는 이들도 이해 할 수 
있도록 얄기 쉽게 소개한 화엄철학 지침서이다. 
• 淸水公照 「華嚴宗」 講座佛敎6 『 日本佛敎σ)宗服1』所收, 東京, 大藏出版, 昭
和42
淸水公照、의 「華嚴宗」은 화염경의 經題에 대한 설명과 화엄철학의 내용· 
구조를 설명하고, 화엄조사의 傳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 淸水公照 「華嚴思想α)現代的意義」 「華嚴經σ)組織」 r華嚴經긴土J 
『7ν7佛敎史· 日本編l, 飛鳥·奈良佛敎』 所收, 東京, 交成出版- 昭和47
5.3. 因果 연구 
• 臨삽抱흉흉 「華嚴σYI生惡論」 『六條學報』 37, 1904 
• 龜川敎信 「華嚴敎學l;於lt.:S 因果댐주究」 『龍씁大學論盡』245, 1922 
• 木村淸孝 「華嚴敎學l;於it.:s 因果問題」 佛敎思想、댐주究會編 
『佛敎思想、3· 因果』에 所收, 京都, 平樂좋書店, 昭和53
5.4. 緣起·'I生起 思想 연구 
• 河野法雲 「華嚴σ)緣起·'I生起창論f」 『無盡燈』 12-5, 明治40
·場次T榮 「華嚴緣起論」 『六條學報』 144· 145, 大표2 
• 龜川敎信 「華嚴緣起·↑生起論」 『六條學報」201·203, 大正7·8
「念해廳郞σ)反省、」 『龍용大學論講』285, 昭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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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川惠弘 「華嚴l二쉴 tt.:S機根論|;就τ」 『歡山宗敎』4 2, 大iE12
- 龜삼聖聲 「華嚴聖典l;쉰 tt.:S 十玄緣起無짧찮門」 『密敎隔究』4-13, 大표9· 12 
- 漢井灌 「性起|;就μτ」 『輝學昭究』 33, 昭和18
• 高옳了州 「如來出現σ)思想、 ε華嚴經結構σ〕意圖」 『龍씀學報』331, 1941 
『華嚴論集』 國書刊行會, 1976 
• 板本幸男 r同體緣起思想lζ?μτ」 『宮本印度佛敎論集』 昭和29
「同體緣起σ)構造ε ξσ)意義」 『印度學佛敎學昭究』3 l, Bij和29
「性起思想、£惡|ζ?μτ」 「印度學佛敎學鼎究』5-2. 昭和32
• ) ,,田熊太郞 「緣起ε 法界」 『騎澤大學文學部昭究紀要』21. Bel和37
• 小林實玄 「法界緣起σ)昭究序說」 『南都佛敎」 19, 昭和41
• 玉城康四郞 「華嚴σ〕性起|;?μτ」 『印度哲學£佛敎σ)諸問題』所收,
宇井伯壽博士還歷記念論文集, 東京, 岩波書店, 昭和26
• 平J 11影 「緣起k性起-華嚴σ)唯心獨창쩌 〈、 ?τ←」 『南都佛敎』 60·61合f井號,
1989 
• 輝田옮雄 「↑生起思想、σ〕成立」 『印度學佛敎學昭究』5 2, 昭和32
「唯心£性起」 『講座·大乘佛敎3 華嚴思想』 春秋社, 昭和58
• 高a倚直道 「華嚴思想、σ)展開」 『講座·大乘佛敎3 華嚴思想、」 春秋社, 昭和58
「The Tathagatotpattisambhavanirdesa of the A、rata 
msaka and the Ratnagotravibhag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erm ‘ tathagata gotra -sambhava’ 
(如來性起)」 『印度學佛敎學隔究』7 l, 昭和33
·遠魔孝次郞 「華嚴無盡論」 『印度學佛敎學昭究」 13-1. 昭和40
「華嚴性起論考」 『印度學佛敎學昭究』 14-1, 昭和40
「華嚴性起論考」(續1) 『印度學佛敎學昭究』 15←2, 昭和42
(續2) 『印度學佛敎學昭究』 16-1, 昭和42
「華嚴無盡論-華嚴法界論」 東京學藝大學昭究報告17' H집和41 
• 鍵主良敬 「大乘|;김 it.:s相郞σ)論理σ)內景-煩댐郞홈提σ)思想lζ?μτ 」
『佛敎學쉰 :: 十-』 3, 昭和41
「華嚴郞非論σ)--測面」 『大삽學報』53-3, 昭和48
r華嚴經|;칩lt6緣起ε法界」 『東洋學術昭究』 13 3, 昭和49
「智f嚴l;칩tt6'1生起思想、σ)→特質」 『大갑大學冊究年報』39, 昭和51
• 木村淸孝 「華嚴緣起說/\σ〕道」 , 東洋學術댐주究15-6, 昭和51
「韓國佛敎t=김 tt.:S理理相郞論σ〕展開」 『南都佛敎』49, 昭和57
• 石橋률誠 「華嚴σ)緣起說」 『印度學佛敎學昭究」31-1, 昭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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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吉澤宜英 「舊來成佛(:'.."':JV'τ- 性起思想、隔究σ)-→視點 」 『印度學佛敎學昭究』
32 1. 昭和58
• 中條道昭 「華嚴σ)性起-智f嚴£法藏」 『印度學佛敎學昭究』36-2. 昭和63
- 鄭짧日 「智爛σ)性起思想、σ)特質」 『印度學佛敎學昭究』39-2, 平成3
5.5. 法界 緣起說 연구 
• 龜川敎信 『緣起σ)構造』 京都, 全A社, 昭和19
박사의 『緣起σ)構造』는 화염학의 法界緣起說을 중심으로 
상과 원시불교의 十二緣起說이 성립 되였다고 보고, 화염의 
을 중심으로 불교 연기설의 통일을 시도 하였다. 
中觀의 空사 
r速界緣起說」
• 龜川敎信 r法界無盡σ)論證(:. v'τ 」 『龍삼大學論農』280, 昭和3
「四種法界σ)體系 1:. v'τ 」 『龍~大學論驚』305, 昭和8
「法界σ)意義i:. --')\, 、τ 華嚴敎學창立場 ε l τ- 」 , 『龍씀大學論盡』 
250 
• 宇井伯壽 「華嚴宗σ)法界緣起」 『佛敎뽑、想、昭究』所收, 東京, 岩波書店, 昭和15
·小林實玄 「事事無陽ε事理無뚫 ↑生起εσ)關連i:. "':Jv 、τ 」 『佛敎學昭究』 16· 17 
合f井號, 昭和34
• 室住-妙 「理事띠?μτ」 『大µ옮學報』 113·114, 昭和36
• 板本幸男 「法界緣起σ)歷史的形成」 , 『佛敎根本률理』所收, 大東出版社
박사의 「法界緣起σ)歷史的形成」은 볍계연기의 
세하게 논하고 있으며, 특히, 화염의 중섬사상인 
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성럽 과정에 대하여 상 
四種法界說의 형성과정 
• 井혐俊彦 「事事無뚫·理理無짧(上)-存在解體σ)£ε 」 『思想』, 岩波書店,
1985 
·平川뽕 「華嚴σ)四法界」 『法ε緣起』 平川影博士著作集 제1권, pp.66∼ 69. 
春秋社, 1988 
• 鍵田옮雄 「法界緣起(:."':Jv•τ 」 『宗敎昭究』39-186, 昭和40
「法界緣起ε 存在論」 『講座佛敎思想、』第1卷 r存在論·時間論」
화엄학연구자료집 
所收, 東京, 理想、社, 昭和49
·묘山新 「事事無陽法界σ)存在風景」 『理想』 所收, 理想、社, 1983 
5.6. 如來藏緣起 연구 
• 山田亮賢 「如來藏緣起宗 I:'.. "':Jv'τ 」 山口還層記念 『印度學佛敎論講』, 法藏
館, 昭和30
635 
박사는 「如來藏緣起宗 t::::---:Jt.->τ」에서, ‘화엄체계의 사상적 기반을 이루 
고 있는 것은 如來藏緣起 사상이며, 법장 화엄교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것 
도 如來藏 繼료思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상이다’고 강조 하고 있다 
• 山田亮賢 「률如隨緣σ)思、想 i:."'JV' τ」 『印度j뽑뼈敎學좌좌究』2 1. 昭和28
• 板本幸男 「心性論展開σ)--斷面」 『印度學佛敎學昭究』2-1, 昭和28
• 小川弘貴 「華嚴宗l;於lt0如來藏思想」 『中國如來藏思想昭究』所收,
房, 昭和51
• 高µ倚直道 「華嚴敎學ε如來藏思想、-1 ν F L;힘 lt0'1生起思想σ)展開」 
想、』 法藏館, 昭和35
5.7. 唯心思想에 대해서 
·小林實玄 「華嚴敎學l;칩 it6唯ι、σ)基鍵構造」 『南都佛敎』4, 昭和32
中山書
『華嚴思
「華嚴σ)心性論-原始華嚴lζ침lt6敎學σ〕形成 ε 唯心σ)立場-」 『南都
佛敎』 7. 昭和34
「唯心回轉門η變選|;?μτ」 『印度學佛敎學昭究』31 l, 昭和57
• 宇井伯壽 「唯心緣起σ)法門」 「唯心緣起σ)法門%意義」 合本 『佛敎i凡論」
pp.657 ∼ 776, 東京, 岩波書店, 昭和37
宇井伯壽박사는 인도 불교학 전공자。171 때문에 연기론적 업장에서 유 
심연기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 土井虎貴壽 「華嚴σ)事事無짧£三界唯心」 『南都佛敎』 7, 昭和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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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 筆 j 州 「華嚴經σ)唯心思想、」 『南都佛敎』 7. 昭和34
• 玉城康四郞 「心佛聚生三無差別쉰£〔/〈、三界唯心σ〕華嚴思想|ζ천 it-b展開」 
『心把提σ)展開』所收, 東京, 山喜房, 昭和36
「唯心σ)追究」 田熊太郞藍修, 中村元編輯 『華嚴思想닝所收, 法
藏館, 昭和35
「十地經i=칩 it-b三界唯心σ)諸問題」 위의 논문 페、把提σ)展開』어1 
所收
박사의 「十地經l;칩 lt6三界唯心σ)諸問題」는 唯心思想을 실천적인 측 
면에서 인식하고,증명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화염 
경』의 r三界唯心」을 여러 각도에서 추구한 위의 논문은 주목 할만하다. 
• 三技充훨、 「緣起k 唯心」(위의 『華嚴思想、』에 실려있음) 
r唯心ε ~' 7 -::. ε 」 『理想、』, 理想、社, 1983 
-根無-力 r華嚴敎學l;及많、켄&唯識思想、σ)影響」 『龍감大學大學院紀要』 3. ag 
和56
5.8. 相뱀·相入 논리에 대하여 
• 龜川敎信 「華嚴σ)郞 i:.-::J v'τ→相郞相入σ)根源的意義ε 깐σ〕論理的構造 」
『佛敎學昭究』4. 昭和25
• 板本幸男 「郞σ)意義及u、構造i:.'Jv'τ 」 『印度學佛敎學昭究』4 2, 昭和31
박사의 「郞σ)意義及U、構造i:. "':) v'τ」는 중관·화엄·천태등 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郞의 논리가 연기의 논리이며, 空 논리의 전개이며, 圓顧의 논 
리, 事事無짧의 논리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 住購賢}!頂 「辦證論理ε相명n論理」 大正大學昭究紀要39. 昭和29
4左購賢順교수의 本 논문은 中論과 天台의 변증논리에 입각하여 화염의 
相郞論理를 해명한 의미깊은 논문이다 
• 住購賢)I頂 「事ε 時 i:.-::J v'τ-華嚴經η時間觀念←」 『 !OP度學佛敎學鼎究』3-2.
昭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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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는 위 논문에서 事의 場을 時間으로 하고, 근원적인 시간의 체험이 
없고서는 緣起相덜n을 체득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5.9. 成佛觀·佛身觀 연구 
• 場次r榮 「華嚴i=sit0佛身觀」 『六條學報』80·82. 明治41
• 龜용聖聲 「華嚴圓敎σ)佛身觀」 『中央佛敎」 10-9· 10. 大正15
• 石井敎道 「華嚴信滿成佛論」 『塵演』 6, 大正7
「華嚴成佛論」 『宗敎界』 14-7 ∼ 9. 大iE7
• 龜川敎信 r盧適那ε뚫盧適那σ)名팀 lζ就ι、τ-華嚴σ)佛身觀←」 『六條學報』220,
• 木村淸孝 「二種十佛說σ)成立i:.-::Jv'τ 」 『印度學佛敎學댐주究』 15← 1. 昭和41
「智f嚴σ)佛身觀」 『宗敎昭究』 50-4, 昭和
5.10. 信·業·解脫 연구 
• 高옳7州 「無信根σ)場ε展開」 『龍씁大學論集』371, 昭和37
• 山田亮賢 「華嚴敎學lζ융tt0信σ)位置」 『 日本佛敎學會年報.J28. 日本f購文學會編,
『佛敎t=-sit01言σ)問題』所收, 平樂좋書店, 昭和45
• 福原亮嚴 「華嚴t=-힘it0業-有部σ〕휩뾰比較Lτ-」 『印度關뾰敎學昭究」 
15 1. 昭和41
• 鍵主良敬 「華嚴|=김it0 業↑生σ)論理」 『佛敎學-t 2 十-』20. 昭和49
『業思想、σ)鼎究』所收, 京都, 文榮堂, 昭和50
• 木村淸孝 「華嚴學派σ)解脫思想、」 佛敎思想昭究會編 『佛敎思想、8,解脫』 所收,
京都, 平樂좋書店, 昭和57
5. 11. 六相說 연구 
• 補口雲領 「華嚴六相圓廳論θ)權要」 『高輪學報』22· 23. 明治36
• 揚次了榮 「華嚴六相圓廳私考」 『六條學報』 139 141. 大正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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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山任介 「認識形式ε Lτσ)十玄及六相(唯心論ε Lτσ)華嚴哲學σ)續흔)」 
『東洋哲學」27 5·7. 大正9
• 兒玉雪玄 「六相圓廳」 『密宗學報』 85, 大iE9
• 日野泰道 「華嚴l;於it{,六相說σ)思想、史的考察」 『印度學佛敎學鼎究』1 2. 昭
和28 大씁學報33 2. 昭和28
日 野泰道의 위 논문에서는 r華嚴六相說」의 역사적 전개와 함께 「六相」
이라는단어의 語源을규명하기 위하여 f뿐語, 티벤어, 漢譯本을대조히였 
다‘ 十地의 第 4願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하여 고찰 하고, 그 결 
과, 볍장의 六相說이 龍樹의 중관철학의 변증논리에 對比되고 있음을 밝 
힘과 아울러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r無盡緣起」의 세계도 辦證法的 체계 
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伊購瑞歡 「六相說σ)源果ε展開」 『佛敎學』 13. 昭和57
• 成川文雄 「地論師σ)六相說」 『印度學佛敎學鼎究』8-2. 昭和35
5.12 ‘ 空觀 연구 
• 臨삽握讓 「賢首大師σ)空論」 『華嚴經要義』所收, 京都, 與敎書院, 大표9 
s 鐘田옮雄 「華嚴思想、σ〕形成|;果 L f';空觀σ)投뿜U」 密敎文化64·65 合佛號,
昭和38
·增田英男 「華嚴無陽ε辦證法」 『印度學佛敎學昭究』21-1, 昭和47
r華嚴敎學|;칩tt0無뚫k 空」 (1) 『印度學佛敎學鼎究』27-1. 昭和53
(2) 『印度學佛敎學昭究』28-1, 昭和54
• 鍵主良敬 「華嚴學派σ)空思想、」 佛敎思想、E퓨究會編 『佛敎思想、7 ·空〈下〉』所收,
京都, 平樂좋書店, 昭和57
5.13. 화엄의 觀法 연구 
• 購갑還由 「華嚴σ)觀行」 『無盡燈』 1-7, 明治29
• 臨양抱讓 「華嚴σ)觀門」 『六條學報』29, 明治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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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嚴σ)斷感論」 『六條學報』48, 明治38
• 安購義本 r華嚴σ)觀法lζ就μτ」 『無盡燈』 14 9. 明治42
- 場次7榮 「華嚴觀法σ)硬權」 『六條學報』 132. 大正1
• 大山公淳 「華嚴σ〕觀道」 『六大新報』866·868·870∼872, 大正9
• 石井敎道 「華嚴總定論」 『佛敎昭究』 2-4. 大正14
• 高筆T1·1、l 「佛敎的實錢σ〕基盤-觀ε行-」 『佛敎隔究』 12·13. sei和31
• 輝田옮雄 「華嚴敎學l;섭tt0止觀」 ? 
• 石橋뚫誠 「華嚴觀法σ)展開」 ? 
• 板本幸男 「華嚴經σ)觀法-特l;三聖圓顧觀i=--::i~'τ- 」 『樓信』 31, 昭和31
-小林實玄 「華嚴宗初期σ)修觀σ)狀況i::--::iPτ」 『印度學佛敎學꿈{究』 22. 昭和49




「華嚴敎學|;침it0無꿇ε 률空觀」 『印度學佛敎學冊究』31-1. 昭和
57 
• 吉律宜英 「華嚴輝σ)形成」 『理想』所收, 理想、社, 1983 
-小林實玄 「華嚴觀門σ)展開 ε 敎學σ)變邊 原始華嚴£ 0 法藏옮T、」 『佛敎學冊
究』 20. 昭和39
r華嚴宗觀行σ)展開 i::--::i1; 、τ-緣起觀k性起觀-」 『印度學佛敎學昭
究』 15 2, 昭和42




「華嚴η〈敎說〉 ε 〈通觀> i::-::>v'τ」 『印度學佛敎學昭究』29-2, 昭和56
• 多田孝표 「智題σ)觀法ε華嚴」 『印度學佛敎學鼎究』27-2, 昭和54
5.14. 海印르味·華嚴르R未 연구 
• 좁木正좁 r海印三味σ)基鍵的意義」 『龍씁大學論護』252, 大iE12
• 高뿔了州 r華嚴經|;現b00三8未 意味ε 關聯 」 『佛敎學昭究』2, 昭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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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뿔了州박사의 위 논문은 대승경전의 여러 삼매와 화엄경의 海印三味,
獅子寶펀三味, 華嚴三味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 鍵主良敬 「華嚴三味~= ---J v'τ 」 『佛敎i:::B1t Q三H未思想、』 日本佛敎學會篇,
1976 
• 鍾田廣雄 「海印三味i::--:J v'τ 」 『印度學佛敎學昭究』23-2, 昭和48
「海印三味σ)世界」 『中國佛종~I思想、史昭究』 403項 參照
• 小林實玄 「『行A修道簡쩌入IE止觀、法門』 (『五敎止觀」σ)華嚴三味i::---Jv'τ 」
『印度學佛敎學冊究』25-2, 昭和52
5.15. 敎判請 연구 
• 河野法雲 「華嚴σ)敎判 ε諸宗εσ)關係J 『無盡燈』7 9· 8 2, 明治35·36
- 臨씀하홉議 「華嚴σ)敎判同別二敎論」 『六條學報』 25, 明治36
「華嚴σ)敎判」 『六條學報』26, 明治36
r'll;\G賢·智光i::對-90 賢首σ)評論」 『六條學報』 23, 明治36
• 場次7榮 「華嚴同別二敎σ)要답」 『六條學報』 130, 明治45
• 山名哲閔 「賢首家σ)權實觀」 『六條學報』 186. 大正6
• 板本幸男 「華嚴敎判l;용 1t0頭敎論攻」 大u倚學報100, 昭和28
박사의 논문 「華嚴敎判↓;힘it0賴敎論攻」에서는 法藏의 賴敎論이 輝宗
형성에 촉매역할을 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 이면에는 
『華嚴經』이 자체 속에서 가지고있는 避끓的언 면이 바로 1彈的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板本幸男 「華嚴學i::於it0天台敎判」 『望月歡멜先生古橋記念論文集』 
立正大學宗學鼎究所, ag和26
r華嚴σ)同別二敎判σ)起源|;就v'τ 」 『宗敎學紀要』 第2輯
「華嚴σ)緣起觀」 講座佛敎2,『佛敎σ)思想、1』所收, 東京, 大藏出版,
昭和42
r敎判史σ〕짧法師」 『印度學佛敎學昭究』1→2, 昭和28
·梅十照智 「華嚴五敎判σ)成立i::---JPτ 」 『佛敎文化昭究』 8, 昭和34
• 村田常夫 「地論師σ〕敎判i;於lt0 賴敎論」 『印度學佛敎學鼎究』7-2, 昭和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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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吉律宜英 r浮影좋慧遠σ)敎判論」 『關澤大學佛敎學科昭究紀要』35, 昭和52
「華嚴敎判論σ)展開 均如σ)主張-90 頭圓-乘창/;/) ( --:> τ 」
『騙澤大J顧閒敎學科昭究紀要』39 ” 昭和56
「{爭影좋慧遠σ)「률識」考」 『印度1웰뾰敎學맑究」22 2, 昭和49
• 꿇J宮武雄 「華嚴五敎十宗判σ)意義」 『行道佛敎學』所收, 京都, 思文開, BB和54
-石橋륨誠 「華嚴敎判σ)問題點J 『印度學佛敎學昭究』30 2, 昭和57
(b 저 팍한 
6.1. 화엄종 傳統論(宗祖論) 연구 
중국 화염종의 傳統論에 대해 종래부터 五祖說, 七祖說, 三祖說, 十祖
說등이 있어왔다. 이 가운데 전통적으로 社Ji頂을 화엄종 종조로 보아왔고, 
여기에 전혀 이의가 없었으나, 근·현대에 점어들어, 화엄학 연구가 활발 
해지기 시작하면서 中國 華嚴宗의 初祖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한 불교사학자들 사이에 학적 논쟁이 시작되 
였다‘ 
전통론에 대하여 최초로 의문과 함께 이의를 제기하고 나온 학자는 불 
교사학자인 境野黃洋박사이다. 境野黃洋박사는 주요 저서인 『支那佛敎史
σ)講話」下卷,(共立社,昭和4)의 「華嚴宗」篇(pp.490 ∼495) 에서 정식으로 社
}|頂 초조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기존의 傳統論을 부정 하였으며, 
화염종 초조는 智正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같은 불교사학자인 常盤大定박사는 「支那華嚴宗傳統論」
東方學報3(東京, 東方文化學院東京昭究所 刊行, 昭和7) 에 발표한 論文에서 
境野黃洋박사의 화엄종 초조 智正說을 정면으로 @騎하고 나섰다‘ 常盤大
定박사는 기존의 전통설을 지지하는 한편, 柱Ji頂, 智嚴, 法藏의 전기를 상 
세히 조사 하는 문헌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하여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 
다- 뿐만아니라, 華嚴좋등 華嚴祖師들과 관련이 있는 史題址를 직접 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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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F中國佛敎史題路좁記』(東京,龍R今社版, 昭和13)를 발표하였다. 여기에 
서 常盤大定박사는 柱順이 華嚴宗의 초조라는 사실을 확신있게 입증해 보 
이고있다. 
또 한분의 사학자 옮겨ζ宗忠박사는 『原始華嚴哲學σ)昭究』 (大東出版社, 昭
和9) 에서 종래 社順을 화염초조로 하는 전통설에 대하여 의문을 제거하 
고, 새로 智f嚴。r華嚴宗 初祖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척극적으로 智
嚴 초조설을 제창하기 위하여 「華嚴宗끼傳統i:~v'τ 智f嚴初祖說σ)提唱
←」 (學雜誌49, pp,563-569)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옮木宗忠 
박사는 이논문을 통하여 常盤大定박사의 社Ji頂 초조설과 境野黃洋박사의 
智正 초조설을 모두 부정하고 智f嚴 초조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常盤大定는 새로운 자료를 보강하여 「續華嚴宗傳統論J을 東方學
報5 (東京,東方文化學院 東京昭究所, 昭和9) 에 발표하여, 위의 앓木宗忠 설을 
크게 反騎하고, 社)I頂을 화엄종의 初祖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境野黃洋박사의 설이나 앓木宗忠박사의 주장 보다는 
종래의 傳統論 즉, 참)I頂을 華嚴初祖로 인정하는 경향이며, 이에 대한 자 
료를 제시한 常盤大定의 현지 탑사형 띤구가 인정을 받고있다고 할 수있 
다. 위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境野黃洋 「華嚴宗」篇(pp.490 ∼495)' 『支那佛敎史σ)講話』下卷, 共立社, 昭
和4
·常盤大定 「支那華嚴宗傳統論」 『東方學報』 3, 東京, 東方文化學院東京船究所
刊iT, 昭和7
『中國佛敎史題歸훌記』 東京, 龍야社版, 昭和13
「續華嚴宗傳統論」 『東方學報』 5, 東京, 東方文化學院 東京昭究所,
昭和9
• 給木宗忠 「原始華嚴哲學σ)鼎究』 大東出版社, 昭和9
「華嚴宗σ)傳統l二~\;Clτ-智嚴初祖說σ)提P릅-」 『學雜誌』49,
pp.563 ∼ 569 
• 石井敎道 『華嚴敎學成立史』 東京, 石井敎道博士遺調刊行會』 R집和39 
• 鍾田廣雄 『中國華嚴思想史』 東京大學出版會, 昭和40
• 木村淸孝 f初期中國華嚴思想、史σ)鼎究』 春秋社,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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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기타 화엄 祖師에 대한 연구 
화엄종 祖師에 대해서는 주로 앞에서 언급한 전통론의 범주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중국에 있어 화엄경이 지금의 
모습으로 편찬되기 이전부터 이미 別行本들이 유통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바 있으며, 이 別行本들중 에서도 「十地經」은 地論
宗과 播論宗의 성럽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초창기 중국의 
불교사상과 화엄사상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음은 주지의 사실 
이다. 
중국에서 화엄사상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祖師들의 연구나 수 
행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엄사상 전파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 
던 알려지지 않은 祖師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들 알려지지 않은 
華嚴鼎究者, 修行者 그리고, 화염학자에 대하여 몇 안되는 연구논문을 소 
개하면 다음과같다 
• 場次T榮 「華嚴l;칩 lt~ 惠光律師」 『六條學報」68, 明治40
• 河野法雲 「支那華嚴列祖σ)弘化」 『 日華佛敎昭究會年報』 3, 1938 
「支那華嚴列祖σ)弘化」 『 日華佛敎맑究會年報』4, 1939 
·板本幸男 「敎判史σ)짧法師」 『印度學佛敎學昭究』 1-2, 昭和28
박사는 「敎判史σ)誠法師」에서 법장의 저서인 『五敎章』에 등장하는 誠
法師가 『大乘義章』·『法華玄義」의 誠公과 同-A.物일 것이며, 『解深密經
統』·『華嚴 刊定記』에서 소개되고 있는 誠품師와도 同-A.物일 것이며, 
『끊般經集解』에 나오는 慧誠품師와도 I司-人物일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石井俊뽑 「支那l二 ;Blt~華嚴學 昭究」 『佛敎文化댐주究l』 
• 張愛順 「華嚴敎學史lζ침ltb慧짧σ)敎判」 『印度學佛敎學댐주究』36 l, 昭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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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화업종 初祖 柱Jll휠에 관한 연구 
다음은 화엄종 조사의 저작에 대한 해셜, 강의, 연구논문중 화엄 초조 
인 桂)I頂(法}I頂이라고도함 557∼ 640) 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 
두순의 저작으로는 『五敎止觀』 1 『法界觀門』, 『會諸宗別見領』등이 있는것 
으로 전해오고 있다. 근대이후 明治와 大iE, 昭和 초기까지는 화염학 연 
구가 대부분 華嚴敎學의 大成者 法藏을 중심으로 어루어져 왔기 때문에 
華嚴初祖 柱Ji頂이나 二祖 智f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펀여다. 狂)I頂이 
나 智↑嚴에 대한 연구는 昭和중반에 접어들면서 東京大名響敎援언 藏田옮 
雄박사와 龍삽大의 鍵主良敬교수를 필두로, 東京大의 木村淸孝교수, 騙澤
大學의 吉律宜英교수등에 의하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6.3.1. 『法界觀門』 연구 
먼저 柱)I頂의 대표적인 저작이자 유일하게 남아있는것으로 알려진 『찮界 
觀門』23)은 그 률爾 與否에 대하여 여러 학설이 있다- 이의 유일한 실마리 
는 화엄 제4조인 滾觀이 『法界觀門』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柱順이 지은 것 
여라고 단정하고, 주석을 붙인 『華嚴法界玄鏡』24)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 
부 학자들은 이 기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 하고있다. 『法界觀門』이 관심 
의 대상이 되는것은 화염사상에 있어 실천적인 면이 부족한점이 향상 지 
적되어 왔으나, 이 책이 「華嚴觀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으후 해서, 유 
일하게 실천볍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되고있기 때문이다 
〈연구논문〉 
• 常盤大定 「法界觀門」 『支那佛敎σ)昭究』, pp.314.409∼412참조, 春秋社,
昭和13
23) 社順 『法界觀門』, 大正藏45
24) 생죠觀 『華嚴法界玄鏡』, 大正藏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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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嚴宗傳統論及TI續論」 『東方學報』 3·5, 東京,
東方文化學院 東京昭究所 刊行, 昭和7·9
「華嚴宗初祖뼈l頂σ)華嚴法界觀門 l:.""""Jv 、τ 」 『佛紀二千五百年記念
學會紀要』 佛紀二千五百年記念學會紀要刊行會, 昭和10
• 高뿔了州 「샘1頂 ε華嚴經σ)觀門的組織」 『華嚴思想、史』 pp.145 ∼ 154, 百華짧 
刊, 昭和17
·石井敎道 「華嚴觀行論」 『華嚴敎學成立史』416 ∼426, 平樂좋書店, 昭和39
• 結城令聞 「華嚴σ)初祖참}I頂ε法界觀門θ)著者ε σ)問題」 『印度學佛敎學昭究』 18
l, 昭和44
「庸훔σ)中國的新佛敎組織σ)←께 £ Lτ華嚴法界觀門l:.--:Jv'τ 」
『印度學佛敎學昭究』6-2, 昭和33
• 木村淸孝 『初期中國華嚴思想、史σ)昭究』 東京, 春秋社, 昭和52
「「法界觀門』擺者考」 『宗敎昭究』 195, 昭和43
• 吉澤宜英 「法界觀門 l:.""""Jv•τ 」 『印度學佛敎學댐주究』 28-1, 昭和54
r燈觀σ)華嚴敎學ε참JI頂σ)法界觀門」 『關澤大學佛敎學科댐주究紀要』 
38, 昭和55
6.4. 화엄종 저12조 智f嚴에 관한 연구 
6.4.1. 智嚴의 사상에 관한 연구 
〈智f嚴(602 ∼ 668)의 傳記와 思想、〉
• 板本幸男 「智嚴敎學l;섭lt0 唯識說」 『 日本佛敎學會年報』 10, 昭和13
• 鍵田옮雄 「智↑嚴σ)宗敎σ)思想、史的投害U-佛敎σ)中國的창變容¢) <· ?τ」 『關澤
大學佛敎學昭究紀要』 21 昭和37
• 梅j十昭좁 「智嚴σ)敎判 l:.""""Jv•τ 」 『印度學佛敎學所究』6 2, 昭和33
• 木村淸孝 『初期中國華嚴思想、史σ)鼎究』 , 春秋社, 昭和52
木村淸孝박사의 이 책은 중국에서 화엄사상의 성럽 과정과 배경, 그리 
고, 화염종으로 형성 되기까지의 제반 화염학자 및 사상가들의 영향을 규 
명함과 동시에, 화염똥 성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華嚴二祖 智嚴에 대한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로서 정평이 있다. 이외에도 박사의 지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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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논문은아래와같다. 
• 木村淸孝 「智f嚴σ)學問的立場-깐σ)基魔的問題σ)檢討-J 『佛敎學創刊號』
昭和51
「智嚴ε義相系σ)華嚴思想、 五海印說창φ 〈‘ ?τ-」 『印度學佛敎
學昭究』21 2, 昭和48
r智嚴·法藏 k三階敎」 『印度學佛敎學昭究』27-1, 昭和52
「智橫i::. 김 rtG 〔十〕 σ)觀念」 『印度學佛敎學昭究』 16 2, 昭和43
「智f嚴ε海印三味」 『東洋學術鼎究』 15-4, ag和51
「智f嚴σ)佛身觀-二種十佛說成立背景-」 『宗敎昭究』50 4, 昭和52
「智f嚴σ)~爭土思想」 『 4 ν F哲學ε佛敎』 購田宏達博士還歷記念論
集, 平樂좋書店, 1989 
• 惠삼隆폈 「華嚴宗二祖智f嚴σ〕j爭土宗思想、i=~\,"> τ 」 『浮士敎σ)新鼎究』所收,
山喜房佛書林, 昭和51.
• 小林實玄 「居初σ)1爭土敎ε 智f嚴『雜孔目 』σ)論意」 『률宗昭究』 24, 昭和55
「훔初σ)!輝觀i:-::Jv 、 τ-(『雜孔目」σ)記述i::.h ιfLG 智f嚴σ)說i:-::Jv•
τ 」 『印度學佛敎學昭究』28 2, 昭和55
「智f嚴敎學σ)再考」 『타]度學佛敎學隔究』34 l, 昭和60
• 中條道昭 「朝蘇華嚴文敵£ ~ht;智f嚴η{專記」 『印度學佛敎學맑究』26-1, 昭
和52
• 石橋률誠 「智嚴σ)思想、的系諸」 『印度學佛敎學昭究』24-2, 昭和51
e 石井公成 「智f嚴σ)性起說」 『71 口、'} 71 7』 67, 昭和54
「智t嚴σ)如來藏思想、」 「印度學佛敎學冊究』28-2, 昭和56
• 織田顯佑 r智f嚴σ)阿賴耶識說」 『佛敎學-t:::. 十-』 36, 昭和57
• 中條道昭 「智嚴η-乘別敎i=~\; 、τ」 『宗敎昭究』51-3, 昭和52
r智f嚴σ)敎判說i::.~v• τ」 『觸澤大學佛敎學昭究論集』9, 昭和53
-織田顯佑 「智嚴σ)同別二敎判」 『印度學佛敎學昭究』31-2, 昭和58
6.4.2. 著作에 대한 연구 
화염 이조 智f嚴의 저작으로는 『孔目章』 , 『擺玄記』 , 『五十要問答』 , 『華
嚴-乘十玄門』 , 『金剛般若經짧』풍이 있다 智f嚴에 관한 結合的인 昭究書
로써는 앞서 소개한 木村淸孝의 f初期中國 華嚴思想史σ)鼎究』 (pp.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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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에 지염의 저작물에 대한 자세한 목록과 내용 소개가 되어있다. 여기 
서는 저작물들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서나 논문에 대한 최근의 연구성과 
를소개한다 
〈孔目章〉
- 高뿔了州 「華嚴孔目章解說」 南都佛敎昭究會, 昭和39
〈五十要問答〉
• 鐘田않雄 r五十要問答心所有法義σ)基?∼ <資料1:--:::Jv 、τ 」
『印度學佛敎學昭究』6 2, 昭和33
〈華嚴-乘十玄門〉
『華嚴-乘十玄門」은 『-乘十玄章』이라고도 한다. 이는 화염 초조 桂Ji頂
이 설한 것을 화염 제이조 智f嚴이 편찬했다는 설과, 社順의 사상을 이어 
받아 智嚴이 저작했다는 異說이 있다. 여기에 대한 해석과 해설은 비교적 
많은편이다 
• 繹田옮雄 『華嚴-乘十玄門譯井解題』, 國譯←切經‘諸宗部4·上
• 結城令聞 「『華嚴一乘十玄門』解說」 『佛書解說大離典』제 3권 所收,
石井公成 「『-乘十玄門』꺼諸問題」 「佛敎學』 12, 昭和56
• 目置孝彦 r擺玄記ε-乘十玄門ι·ιfLG法界緣起σ)相違」
『印度學佛敎學鼎究』27, 昭和54
이외에도 『金剛般若經統』가 있으나 華嚴과는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入法界品妙、』와 『無性釋論統』는 현존하고 있지는 않지 
만 『五十要問答加盡章』과 『法界圖記護隨錄』 등에서 그 단편을 엿볼 수 있 
다고전해오고있다‘ 
6,5. 화엄교학의 대성자 제3조 法藏에 관한 연구 
중팍 화염교학의 大成者 법장에 대한 연구는, 明治 이후 부분적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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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테마별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본격적이고 종합적언 法藏의 
화염사상에 관한 연구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있다. 새로운 연구성과를 기 
대하면서 이제까지의 연구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6.5.1. 傳記에 대한 연구 
법장(643 ∼ 712)의 전기에 대한 기본 자료는 『宋高增傳』(大正藏50)과 崔
致遠이 지은 『法藏和尙傳』(大正藏50) 이 었다. 법장에 대한 초기의 연구서 
로 場次7榮의 「華嚴敎祖賢首大師」가 六條學報 63-65(明治40)에 발표 되 
었으나 傳記적 연구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 住購泰융￥ 『法藏 』 岩波 『世界思湖』所~Jc
• 神田喜-郞 「훔賢首國師員題〈奇新羅義相法師書〉考」 『南都佛敎』 11號, 1962 
- 鍵主良敬·木村淸孝 『法藏』, 大藏出版, 1991 
두 교수의 책 『法藏』은 가장 최근에 출판된 전기및 사상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단행본으로써, 접근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고, 法藏의 생애를 통하 
여 저작물의 진위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 하고있다. 이 책은 法藏 입문서 
의 성격을 띠고있다. 
• 小林實玄 「華嚴法藏σ)事傳l二?μτ」 『南都佛敎』 36, 昭和51
·吉律宜英 「품藏傳σ)昭究」 『關澤大關뼈敎學昭究紀要』37, 昭和54
「華嚴經傳記i:::"':Jv•τ 」 ? 
「法藏σ)著作σ)擺述年代lζ"':)\, 、τ」 『關澤大웹뺏敎學論集』 10, H검和54 
-鍾田옮雄 「賢首大師法藏ε法門좋」 『印度學佛敎學昭究』38. 平成元年
6.5.2. 法藏의 華嚴敎學 사상에 관한 연구 
〈法藏의 화엄경 이해 연구〉 
• 石橋률誠 「法藏敎學σ)思想、的背景」 L「印度學佛敎學昭究』8 2, 昭和35
• 板本幸男 「賢首大師σ)書簡i:"':Jv•τ」 『書品』 62, 昭和30
• 神田喜一郞 「居賢首國師뚫題 〈依新羅義相法師書〉考」 『南都佛敎』26, 昭和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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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田亮賢 「華嚴法藏σ)善知識觀」 『大용學報』 1 3, 昭和37
• 鍵主良敬 「法藏|ζ칩lt6初地歡홈地σ)理解」 『印度學佛敎學鼎究』 19-2, 昭和46
「賢首法藏l;칩 lt6智慧觀σ〕--測面」 『佛敎學t ::. 十-』 34, 昭和56
• 大삼光힐 「法藏σ) 1:::·;ι:/ 켜?十佛觀」 玉城康四郞博士還歷記念論集 『佛E뮤究」 所
收, 東京, 春秋社, 昭和52
·淸水公照 「華嚴敎學σ)形成 ε法藏」 『 7:,;7佛敎史·中國編l, 漢民族σ)佛敎』
所收, 東京, 交成出版, 昭和50
• 木村淸孝 「法藏σ)華嚴敎學」 『理想、』所收, 理想、社, 1983 
• iJf\尾榮慶 「法藏l;。;,.z 6草木成佛i:::--::Jv•τ 」 『印度學佛敎學昭究』 32-3, 昭和59
• 池 要 「華嚴l;침lt6 「十義門」 l:::--::Jv•τ 特|;法藏창中心ε Lτ 」
『印度學佛敎學昭究』37 l, 昭和63
• 吉律宜英 「法藏σ)-→乘大乘/\σ)批判l二?μτ」 『印度學佛敎學昭究J38, 平成
元年
• 張 愛Ji頂 「法藏σ)佛敎觀 敎郞觀i:::--::Jv 、τ 」 『 ~/J度學佛敎學冊究』41, 平成4
〈空觀 연구〉 
• 安田-雄 「賢首敎學|;섭tt6 空思想、」 『 日本佛敎學協會年報』8, 昭和11
• 田中順照 r空觀σ)發展, 賢首」 『空觀£唯識觀』所·~·文, 京都, 永田文昌堂, 昭和
38 
「賢首lζ칩 lt6 空觀」 『南都佛敎』 11. 昭和37
• 未尾榮慶 「法藏|;힘Ito空觀」 『印度學佛敎學昭究』29 2, 昭和56
• 宇衛康弘 「法藏l;칩 lt6二請觀」 F關澤大學大學院冊究會年報』 16, 昭和57
• 張 愛Ji頂 r法藏l;원 lt6空觀σ)特質-十二門論宗致義記창中心ε Lτ」
『印度學佛敎學昭究』38, 平成元年
〈心識論 연구〉 
• 小林實玄 「八識(:關「)6찮藏σ)解釋」 「佛敎學맑究』 18, Sjg和36
• 鍵主良敬 「法藏(,::칩 lt.Q~心σ)性格l二--::JI,•τ 」 『印度學佛敎學昭究』 13-2, 昭
和40
• 陳 永格 r華嚴十重唯識l;용 Ito轉률成事σ)←→考察」 『印度學佛敎學昭究』38-
l, 平成元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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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緣起·'I趙르觀 연구〉 
• 龜川敎信 「賢首lζ於1t0 萬法緣起σ)構造」 『龍씁大學論輩』272, 昭和2
@ 目幸默價 「法藏敎學lζ김 1t0 因果二分思想、」 『宮本博士還歷記念印度學佛敎學
論集』 東京, 三省堂, 1954 ‘ 
• 目幸默魔 「밟藏敎學l;섭 rt0 因果二分思想、」 『宮本博士還歷記念印度學佛敎學
論集』 東京, 三省堂, 1954. 
- 吉律宜英 「(緣起)用例 k法藏σ)法界緣起說」 『關澤大學佛敎學科昭究紀要』40,
昭和57
〈法界緣起說 연구〉 
• 田中)I頂照 「事事無짧ι\σ)--階練-因σ)六義|;?μτ」 『宗敎昭究』 122, H집和24 
「事事無E륭σ)←→階據ε Lτσ)三性說」 『宗敎昭究』 131, 昭和27
〈敎判論 연구〉 
• 吉律宜英 「法藏σ)四宗判σ)形成£展開」 『宗敎昭究』240, 昭和54
〈三性說 연구〉 
삼성셜은 법장의 사상형성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山田亮賢 「華嚴양藏σ)三性說i=:--::iv 、τ 」 『印度學佛敎學昭究』4←2, 昭和31
「華嚴三↑生說σ)立場」 大용學報35-4, 昭和31
山田亮賢박사는 위 두편의 논문을 통하여, 볍장의 저작중 삼성설을 논 
한 자료를 제시하고, 법장이 ↑生相廳會를 위하여 유식의 논리인 삼성설을 
받아들였던 근거가 『構大乘論』의 二分依他↑生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주 
고있다. 
• 田中)I頂照 「賢首大師i=於rt0三性σ)理解」 『密、敎文化』 20. 昭和
「賢首大師法藏σ)三性說」 『印度學佛敎學昭究』6 2, 昭和33
田中順照의 위 논문은 반야의 중심사상인 中觀哲學과 대조 하여 엄밀히 
논리를 전개하고, 볍장의 삼성설이 事事無짧에 -階爛임을 논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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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小林實玄 「法藏σ)三性說|ζ?μτ-華嚴l;칩lt0如來藏解釋σ)問題 」
『印度學佛敎學맑究」9 l, 昭和36
• 컷R尾榮慶 「法藏σ)華嚴三'I生說i=:--::iv 、 τ」 『印度學佛敎學昭究』28-2, 昭和56
·長尾雅A 「後得智£賢首大師」 『宗敎昭究』 150, 昭和31
「法藏σ)三性說|;對「)0若千σ)疑問」 『京都大學文學部50周年記念
論集』, 所收, 昭和31
長尾雅A박사의 위 두 논문은 볍장의 사상형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논문이다. 볍장이 『羅大乘論』에 자세허 논해지고 있는 後得智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 하지않고, 還歸的·向下的인 後得智를 向上的·脫世間的으로 
보았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 法藏의 三性듬兌을 연도 輸빼行(γoga)派 
의 삼성설과 대조하면서 화엄철학 성립 근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6.5.3. 著作 연구 
〈五敎章〉
華嚴學 權論書언 『華嚴五敎章』에 대한 연구는 앞서 소개 한바있는 住
住木月應의 『華嚴敎學』 에 볍장의 화염 敎學體系가 잘 정리되어 있다. 그 
외에 강의서나 해설서로써 비교적 초기의 것으로서 다음의 책들이 었다. 
• 山縣玄浮 『華嚴五敎章玄談』 明治31
• 山本嚴識 『華嚴五敎章玄談』 明治38
• 吉삼覺壽 『華嚴五敎章略解』 明治34
• 짧購唯信 『華嚴五敎章講義』 明治36
• 河野法雲 『華嚴五敎章講義」 京都, 품藏館, 大iE7年再刊
• 揚次T榮 『華嚴五敎章講義』 百華짧, 昭和2 複刻 昭和50
-鍾田a雄 『華嚴五敎章』 國譯-體經·諸宗部4上, 大東出版社, 昭和54
『華嚴五敎章』 大藏出版, 昭和54
- 吉律宜英 「華嚴五敎章σ)鍵本i=:--::iv,τ 」 『印度學佛敎學昭究』26, 昭和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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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探玄記〉
『華嚴經』의 주석서인 『探玄記』에 관한 연구로는 板本幸男에 의해 번역 
되어 國譯一體經에 수록된 『探玄記』 (大東出版社)가 있다. 이 책은 일본어 
로 直譯되어 있는 것으로써, 原文에 대한 校訂이 치밀하고 註解가 상세하 
기 때문에 단지 번역이라는 성격을 뛰어념은 勞作으로 당시의 大家들이 
높이 평가하고있다-
『探玄記』는 스승인 智f嚴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據玄記』에서 사상척으 
로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 滾觀의 『華嚴經大iffiE妙』등과 사상적으로 긴 
밀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에, 이 연구서의 특정이 
있다고할수 있다 
〈五敎止觀〉
• 結城令聞 「華嚴五敎止觀擺述者論考- 〔五敎止觀〕σ〕社}II휠擺述장否定L. 法藏擺
〔遊心、않界記〕 σ)草鎬경· ~ ε推定-t- 」 『宗敎昭究』新7 2, 昭和5
초조社順의 저작으 
결정적인 역할을 
結城令聞박사의 이 논문은 『五敎止觀』이 종래까지 
로 알려져 왔던것을 法藏이 擺述한 것으로 시정하는데 
하였다‘ 
• 없木宗忠、 『原始華嚴哲學σ〕댐주究』 大東出版社, 昭和9
짧木宗忠박사의 『原始華嚴哲學σ)鼎究』는 『五敎止觀』의 성럽연대및 찬 
술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社順 저작說을 부정하고 法
藏의 찬술임을 주장하고 있다‘ 
〈發폼提,c、章〉 
『發폼提心章』은 『華嚴三H未章』 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社順의 저작언 『품界觀門』의 전문이 인용되어 있다‘ 
책의 내용속에는 
• 常盤大定 r華嚴三味觀i~"::JPτ 」 『支那佛敎σ)鼎究』제 1권, pp.413 ∼420. 春
秋社, 昭和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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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木宗忠 『原始華嚴哲學σ)짧究』 大東出版社, 昭和9
• 木村淸孝 『初期中國華嚴J思想σ)昭究』所收, pp.328∼ 
• 結城令聞 「華嚴σ)初祖社}I頂만法界觀門』σ)著者ε σ)問題」 印度學佛敎學짧究 
18-1, 昭和44
「『華嚴三B未觀』σ)댐주究 法界觀|二關牛&法藏σ)加說ε 깐σ)周邊 」
『印度學佛敎學鼎究』24 1. 昭和50
화염학의 권위자언 小林實玄 박사의 『華嚴三8未觀σ)親究』는 桂}|頂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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界觀門』과 法藏의 『發홉提心章』빛, 『華嚴三味章』에 대한 著述者 문제를 
논점으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점들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시 하고있 
기 때문에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학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있 
다‘ 
〈遊心法界記〉
『遊{;、法界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없木宗 
忠의 『原始華嚴哲學σ〕昭究』 (大東出版社,昭和9) 에 조금 언급되고 있을뿐 
이다 
〈홍盡還源觀〉 
화엄교학은 실천과 수행에 대한 언급이 비교적 적다는 셜이 일반적언 
데, 실천법의 하나인 觀法에 관한 내용을 『훌盡還源觀』에서 찾아볼 수 있 
다. 『還源觀』은 六觀의 실천을 주장하고 있는데, 六觀이란 처음의 體 즉, 
自性淸j爭圓明體에서 부터 二用 三遍 四德 五止 六觀까지를 실천적으로 설 
명 하고 있다. 
이렇게 실천적인 측면에서 수행이론을 제시하고 있기때문에 화엄학자 
뿐만아니라 庸·宋代의 선수행자들이 수행이론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특 
히, 庸代 선종중 臨濟宗의 시조인 臨濟義玄(?∼867)과 송대 法眼宗의 巨
ll:L 永明延壽(904∼ 975)가 저작한 『宗鏡錄』 宋代의 
[園'[홈克動(1063 ∼ 1135) 에 의해 저작된 『뽕岩錄』 
많으며 , 수행이론으로는 『홍盡還源觀』의 이론이 
臨濟宗 楊支派의 j彈ll:L
등은 화엄사상의 영향이 
많이 받아들여지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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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엿볼수 있다. 
이 책이 法藏의 저작인지에 대해서는많은논란이 있다. 먼저, 『홍盡還 
源觀』이 法藏 저작이라는 주장의 근거로는, 宋代 화엄학자 팝水浮源 
(1011 ∼88)의 저작인 『還源觀記重校』25) 에 법장 저술로 단정하는 이유가 
기술되어 있는 것을 들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이유는, 화엄 5조인 圭뿔 
宗密、(780∼ 841)의 在家제자 裵休(787? ∼ 860?)가 화엄4조인 淸}京滾觀
(738∼839) 이 入寂한뒤 그의 傳記를 기록한 『妙覺搭記』의 내용속에 “康藏
還源觀”이라고 하는데서 법장의 률作임을 확인하려고 하고있다 여기서 
‘康藏’이란 법장을 가리키며 , 또는 그의 션조의 출신지가 康居國이기 때문 
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러한 볍장 저작셜은 宋代이후 별다른 이의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 
으나, 최근의 화엄학자듬 가운데에서는 『흉盡還源觀』이 볍장의 진작이 아 
념을 주장하고 있다. 小島짧山는 「『흥盡還源觀』%擺者창%인 <· &諸問題」
(南都佛敎49(昭和57)) 에서 宋代의 普水j爭源에 의하여 볍장 저작설이 정착 
되기 이전에는 삼)I頂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었으며26) 이는 상당히 일반화된 
증거임을 전제하고, 당시의 문헌을 중심으로 상세히 조사분석 하고었다. 
民의 결론은, 법장 엽적후(712년이후) 滾觀에 이르는 사이 볍장의 제자들 
에 의하여 당시의 화염주류인 볍장의 사상을 중심으로하여 저작되었으나, 
여기에는 당시 거사불교의 선구자인 李通玄(635 ∼ 730)의 화엄사상인 “-
톨法界”사상이 크게 도입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흉盡還源觀』은 화 
엄과 션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므로 많은 관 
심과 연구를 기대해 본다. 
·輝田옮雄『修華嚴짧탑흉盡還源觀井序』國譯→切經,諸宗部4, 上 
「『흉盡還源觀』σ)思、想、史的意義」 『南都佛敎』 20, 昭和42
25) 大표45, 641,上
26) 『홍盡還源觀』의 tl:JI頂 저작으로 기록된 문헌으로는, 
1. 『全居文』卷449, 高물(『款.J:E全居文』 10, 中文出版社, 5805項 참조) 
2. 『新居書』第165, 列傳第90. 高로 (『新庸書』), 中華書局, 第16冊, 5073項 參照)
3. 『祖底事짧』, 면續藏(新文豊出版刊行本), 123冊, 196下‘
4 ‘ 『佛祖統紀』, 法)I頂(뼈1頂을 말함)項, 大正49, 293上
5. 『宗鏡錄」, 大표48. 417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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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田照遍 『흉盡還源觀講義』, 寫法館, 明治34
• 龜川敎信 『科節講本修華嚴典답홍盡還源觀井解題』, 興敎書院, 昭和15
• 小島짧山 「 自性淸i爭圓明體σ)成立事情 如來藏· 自性淸浮心σ)總對化 」
『印度學佛敎學昭究』30-1, 昭和56
「『홍盡還源觀」σ)擺者창&〈’&諸問題」 『南都佛敎』 49, 昭和57
〈普賢觀行法門에 관한 연구〉 
• 輝田않雄 「華嚴經 普賢觀行法門」 『騙澤大뽑뺏敎學科昭究紀要』25, 昭和42
〈金獅子章에 관한 연구〉 
·境野黃洋 「金獅子章」 l;關才&傳說, 『支那佛敎史講話』 共立社, 昭和4,
• 上田照、遍 『冠註金獅子章』 明治26
• 龜씁天尊 『金獅子章講義』 光隆館, 明治42
·購田옮雄 『中國華嚴思想、史σ)昭究」 pp.596 ∼, 東京大學出版會, 1965 
輝田f폈뚫박사는 이 책에서 「금사자장」의 사상적 성립배경을 武周시대 
의 왕조와 관련하여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華嚴經問答〉
이 『問答』은 性起와 緣起의 차이점을 논하고 있는데, 다른데에서 예를 
볼 수 없을정도로 깊이 고찰하고 있다. 근래에도 性起思뽕、에 관한 연구를 
할때에는 반드시 이 책을 참고할 정도다. 그러나, 『問答」은 법장의 저작 
이 아니라는 설이있어, 員網어l대한 시비가 고대로부터 계속 되어왔다. 진 
위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鐘田않雄 「法藏擺述華嚴經問答i=:--:.:iv'τ 」 (印
度學佛敎學陽究7-2 (昭和34))가 있다. 한편, 위작임에 틀럼없으며 , 이 『問
答」은 신라에서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 吉律宜英 「性起ε緣起」 『東洋學術昭究』22-2, 昭和58
「舊來成佛lζ---::iv--.τ 」 『印度學佛敎學昭究』32 l, 昭和58
吉律宜英박사는 위 두논문에서 『華嚴經問答』이 신라에서 성립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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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주장하고있다-
·石井公成 「『華嚴經問答』σ)著者」 『印度學佛敎學짧究』 33 2. 昭和60
石井公成교수는 이 논문에서, 중국어} 유학을 가본일이 없는, 그러면서 
도 性起思想、을 잘 이해하고 있는 연구가에 의하여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또, 海東 華嚴初祖인 신라 義뼈의 저작연 『華嚴-乘法界圖』와 
주석하고 古記를 수집하여 접대성한 『法界圖記옳購윷』의 문 
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자주 쓰이고 
을 을어 新羅 성렵설을 주장 하고있다-
〈거다 품藏의 저 관한연구〉 
문체의 스타일이 유사한점 
다음은 華嚴學과 직접적언 관계는 없지만 華嚴思想과 조금이라도 관련 
이 있는 것중에서 法藏이 저작한 경위나 논의 주석서 들에 대한 연구 엽 
적을 간략히 소개해 보가로 한다‘ 
• 小林實玄 「(如來藏緣起宗)考-法界無差別論統i:::-:Jv•τ 」 『印度學佛敎學昭
究「nlO 2. 昭和37
「『義海百門』 l;김 lt6法藏σ)觀·行l二-:Jv'τ 」 『印度學佛敎學Wf究』
27, 昭和54
「法藏『大乘起{言論義記』σ)집좌究 ξn以前σ)諸註釋書ε σ)比較장通 
Lτ- 」 『騙澤大學佛敎學論集」 11, 昭和55
• 吉連宜英 「法藏σ)『大乘起信論義記』 1:::-:J v'τ 」 『印度學佛敎學昭究』29-1, 昭
和55
吉律宜英교수는 위 논문에서, 『義記』는 『大乘起信論』을 연구하는 지침 
서로서의 역할을 하고있으며, 우리나라 元曉聖師의 『起{言論越』를 풀이해 
놓은 것으로 보고었다 이 두편의 논문은 法藏의 如來藏 사상에 관해서 
알아볼 수 있고, 元曉聖師의 『起信論統」와 비교 검토 해볼 수 있는 좋은 
논문이다‘ 
• 吉澤宜英 r法藏σ)-乘大乘∼σ〕批判lζ?μτ」 『印度學佛敎學昭究』38, 平成
元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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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엄한 연구와과제 
이상으로서 현재까지의 일본의 화염학 연구 동향과 연구성과, 저작 등 
에 관해 살펴보았다 시간이 나는대로 가능한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자 
료 수집에 최션을 다했으며, 그 결과 이 자료집이 양적인 면에서 購田皮
雄박사의 최근작 『華嚴學昭究資料集成』보다 풍부하고 알기쉽게 자료소개 
가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엿보다도 이번 자료정리를 통하여 얻은 성과는, 일본 화엄학자의 연 
구성과를 직접 확언하는 계기가 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학자들에 
의한 큰 연구 엽적이, 華嚴學과 불교학 발전에 초석이 되고 있음을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헥학적 검증이나 면밀한 사상적 고 
찰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음도 또한 지적하고 싶다-
화염학은 그간 활발한 연구활동에도 불구하고, 화엄사상 자체가 지닌 
웅대한 세계관으로 인하여, 여전히 연구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이들 연구는 현재 화엄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들과 화엄학 연구에 뜻을 둔 
우리들의 몫이다. 본 자료집은, 비록 일본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수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로 이런분들에게 요긴하게 활용되어 질 것을 바라는 마 
음에서 정리되었다. 부디, 화엄학 연구에 뜻을 두신 많은 분들에게 연구 
방향의 설정과 보다 나은 연구풍토를 조성하는데 -助가 되기를 촬願한 
다. 
아울러 동경에 계시는 동안 이 자료집이 나오도록 제안해주신 서울대 
최병헌 교수님께 지면을 통하여 깊은 敬意를 표하는 바이다. 
끝으로, 일본에서 중국불교 사상연구에 있어, 가장 최근에 관심을 가지 
고 연구가 진행중인 논점과 발표된 논문을 소개해 보겠다. 
지난해부터 東京大學에 「朝蘇文化昭究所」가 문을 열면서 본격적인 한 
국 文化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소의 연구성과로서 금년 3월에 제 1호 
朝蘇文化昭究會誌가 발행되였다 여기에 동경대 木村淸孝교수가 「『白花
658 일본의 인도철학·불교학 연구 
道場發願文』再考」를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1991년 12월에 동경대학에 
서 개최된 동경대학·서울대학 제 1회 심포지엄에서 木村淸孝교수가 『白花
道場發願文』의 義相 저작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데 대하여, 한국 학자 
들의 義相 저작설의 타당성을 탑변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또, 최근에 
일본에서는 「本覺思想」에 대한 논란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本覺思
想,즉, 如來藏思想은 불교가 아니라는 주장이 훨洞宗 宗學의 본거지안 뽑힌 
澤大學의 *충삽憲昭와 松本史胡교수 등에 의해 제기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本覺思想은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 정착하는 과정에서 중 
국사상과 밀점한 관련성 속에서 나타났으며, 이를 가장 중국적인 불교사 
상으로 발전시킨 또 하나의 률理觀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두선생의 학설을 
비판하고 나선 미국인 Peter ,M, Gregory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지난 
6월 27일 關澤大學에서 있였다- 참으로 유익한 세미나였다 
1994년도 제45회 印度學佛敎學會가 東京 武藏野女子大學에서 5월 21 · 
22 양일간에 걸쳐서 열렸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화엄관계 논문을 추가 
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小林圓照(花園大學교수) 「 Gandavyuha끄섭너 {,r)r-1-;/ 方 7-:/ 켜? 
(asa)σ)法門」
• 握山雄--(佛敎大學교수) 「Gaηdavyuha 침 £ σ'EkajatipratibaddhaO) 





• 織田顯佑(大감大學교수) 「華嚴經ε聲聞 二敎差~IJσ)背景 」
• 住購멀(東洋大學大學院) 「均如『-乘法界圖圓通記』 ε 『大記』 ε σ)關係」
(위 논문들은 『印度學佛敎學冊究』에 요약되어 揚載될 예정이다.) 
증국화엉 
燈觀 · 宗密 • 李通玄을 중심으로-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일본 근대불교학의 발자취와 중국불교에 대한 관심 






인도에서 발생한불교는중국이라는문화적·사상적 배경을전혀 달리하 
는 지역에 移植되어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의 과정을 거치 
게 된다. 우선 외면적 모습에 있어서는, 불교는 중국에 전래되는 과정에 
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당시의 중국어 즉 漢語로 번역되어 그 언어적 형식 
에 있어 완전한 탈바꿈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언어체계에 속 
하는 문헌 내지는 사상이 그와 전혀 다른 언어로 번역 ·소개 될 경우, 번역 
의 방법상 그때 사용되는 사상과 개념은 번역하는 측이 소유하는 기존의 
사상과 문화 등에 바탕한 인식체계 내지는 사유구조 위에서 형성된 것임 
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그 대상이 종교적인 
성격이 강한 것일 경우, 기존 종교와의 관계 또는 그들이 갖는 종교적 성 
